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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1111〈 〉〈 〉〈 〉〈 〉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1.1.1.1. 한국건축사 경북대학교 교수: , ,ㅇㅇㅇ

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2. :2. :2. :2.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3. :3. :3. :3. : ( )東

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4.4.4.4.

ㅇ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1)은 마을의 동편 끝에 배산 하여 홀로 남동향으로 앉아 있다.

주촌은 와룡면의 진산인 금학산 오로봉 에서 서남으로 뻗어 내린 야산( ) ( )琴

을 주산으로 삼고서 비교적 먼 거리의 산줄기를 청룡과 백호2)로 삼은 좁고 긴 마을로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마을 앞의 안산은 반달형으로 보름달과 달리 반달은 새로 채워지는 달로 약동과 번영ㅇ

의 의미를 지닌바 개기 이후 지금껏 번성하고 있다 주촌의 행정명은 주하리. ( )里

로 이로촌 두루로도 불리어 진다( ) .3)

진성이씨는 퇴계 이황 등 명현을 배출한 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종택( ) ,ㅇ

은 이황의 큰 집으로 진선이씨 중에서는 대종가에 해당한다 여 년 동안 진성이씨. 600

일문의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온 이 마을에는 현재 종택을 비롯하여 호 정도가 남25

아 있다.

한편 북동쪽으로 정도 떨어진 물한리에 진성이씨 시조 이석 의 아들이자 이3km ( )ㅇ

황의 대조인 이자수 의 유덕을 추모하고 후손의 학문 연구를 위하여 건립한 작5 ( )

산정사 및 가창재사( ) ( )可 4)가 자리 잡고 있다.

연혁 유래 및 특징연혁 유래 및 특징연혁 유래 및 특징연혁 유래 및 특징5.5.5.5.

ㅇ 처음 지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봉선록( )『 』5)에 의하면 이운후( )

가 정통년간 에 안동부의 서쪽 마라촌에서 주촌으로 이주해 와( , 1436 1449)年間 ～

1)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호 년 지정72 (1987 ).

2) 청룡 망운산 석계봉 백호 마애산: ( ) ( ), : ( )溪

3) 와룡면지 년 에 옛 명칭은 이로촌인데 선산부사를 역임한 두 노인 이정 진성인 이유선(1933 ) , ( : , :「

영춘인 이 한 마을에서 함께 노후를 보낸 것에 연유한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음 현재 영춘 이씨) . . ( )」

는 윗마을 마창골에 세거하고 있음.

4)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호 창건 년 성종 이건 년 숙종 년 지정21 [ 1480 ( 11), 1715 ( 41), 1980 〕

5) 진성이씨 주촌파의 내력 및 선대 사적 관련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는 가계 기록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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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가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건립 후 세손 이훈 에 이르러서 대. 7 ( , 1467 1538)～

대적인 중수가 있었다 이후의 건축연혁은 년 중수한 기록이 가옥중수택일기. 1929 (家『

에 있고 이를 입증하는 명문)記 』 6) 망와가 지붕에 남아 있다.

별당 은 세손 이연 이 만년에 종가 앞산 바깥쪽에 지은 것( ) 8 ( , 1492 1561)慶ㅇ ～

을 세손 이정회 가 관리가 어려워 지금의 자리로 이건했다 퇴10 ( , 1542 1612) .～

계가 지은 정자의 시판 의 연도가 년인 것으로 보아 이때 창건한 것으로 추( ) 1556

정된다 행랑채는 원래 초가이던 것을 년 전에 와가로 새로 고쳐짓고 방앗간채는. 50 ,

년 전에 초가로 복원했다20 .

배치배치배치배치< >< >< >< >

맨 앞쪽에 자형 행랑채가 사랑 공간의 전방 조망에 장해가 되지 않게 우측으로 빗겨ㅇ

배치되어 있고 그 뒤쪽에 양측 날개채를 둔 완전 자형 몸채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口

몸채의 좌측에는 별당 경류정 이 우측에는 방앗간채가 있다 방앗간과 안채 부엌 사이( ) , .

에 장독대가 있다 사당은 몸채 뒤편 좌측 높은 곳에 별곽을 이루며 몸채와 달리 의도.

적으로 남향으로 배치하여 상위공간의 신성한 장소성을 갖게 하였다.7) 별당 마당 좌측

과 행랑채 우측 언덕에는 측간이 있다.

몸채의 동편 날개채에서 방앗간채 안대청 뒤편 모서리에서 사당 담장 사이에는 내외담,ㅇ

을 설치하여 여성 전용 공간을 이루게 했다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라 공간 구분이 엄.

격하게 이루어진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 영역을 뚜렷하게 구분한 내외담의 남녀 분리와

사당의 독립적 영역은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라 이루어진 명확한 공간 구분은 세기17

이후 나타나는 배치 유형으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별당 앞마당에 있는 뚝향나무ㅇ 8)는 아주 희귀한 수종으로 그 수형이 독특하여 눈길을 강

하게 끌면서 별당을 돋보이게 한다 이 향나무는 주촌 종가의 표상이자 문중의 보목으.

로 후계목을 좌측편 담장 밖에 두 그루를 심어 놓았다.

한편 뚝향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 앞에 담장을 시설하지 않았다고ㅇ

한다 해서 별도의 출입 대문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

6) 기사사월중건( )己 建

7) 경주 양동 무첨당 보물 제 호 안동 하회 충효당 보물 제 호 안동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종( 411 ), ( 414 ),

택 중요민속문화재 제 호 봉화 경암헌 고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음( 185 ), ( 53 ) .

8) 년 경상북도 나무 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천연기념물 제 호 년 지정 임1974 , 314 (1982 ) .「 」

세손 이정이 여진의 침공을 막기 위한 평북도 영변진 설치와 약산성 증축의 대 역사4 ( ) ( )寧

감독을 마치고 귀향하면서 약산 향나무 주를 옮겨와 한 그루는 이 종가에 나머지는 자 계양 의3 3 ( )繼

온혜 종가와 사위 박근속 집에 식수하였으나 각각 폭설 동사와 임란 때 삭근됐다 영해( ) ( ) .謹

청류정에 이접한 한 그루가 생존하고 있다 년 세종 북벌 이후 년생 이상을 이식했다고 가. 1433 ( 17) 10

정 할 때 수령은 약 년 정도로 추정된다 높이 둘레 가지 길이 사방 평균580 600 . 3.2m, 2.5m, 12m～

정도로 수관의 점유면적이 약 평 정도다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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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채몸채몸채몸채< >< >< >< >

중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형을 이루며 안마당을 에워싸고 있다 칸통 안대청이 좌측. 4ㅇ

에 크게 자리 잡고 그 우측으로 안방과 부엌이 배열되어 있다 안방 앞에는 툇마루 공.

간을 두고 부엌 우측에는 수장 공간을 두었다 안대청 앞으로 이어진 상방상방 부엌고.

방이 좌익사를 부엌 앞으로는 통래간고방중방 새댁방 중방 부엌이 뻗어서 우 익사를, ( )

이루고 있다 안방 부엌상방상방 부엌중방 부엌 위에는 다락을 두었다. .

안대청은 일반적으로 안방과 상방 건넌방 사이에 위치하여 안채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ㅇ

하는데 비해 이 집은 안방 측면에 있다 이런 편청식 안대청은 경북지역 몇 집. 9)과 경

기도에 하나 정도 보이는 흔치 모습일 뿐 아니라 대체로 시기적으로도 이르다.

사랑공간은 몸채 정면 좌측에 돌출시켜 누처럼 꾸미고 좌로부터 못방 칸 사랑마(1×1.5 )ㅇ

루방 칸 사랑방 칸 순으로 배열하고 앞쪽에 툇마루를 두었다 사랑방 좌측칸(1×1.5 ) (2×1 ) .

뒤편 좌익사 고방 사이에는 반 칸 규모의 마루는 사랑방과 사랑마루에서 안마당으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다 내외법에 따라 안채와 상호 직시되지 않도록 한 은밀하게 꾸민.

공간으로 내외담과 함께 남녀 공간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읽게 한다 못방 배면.

에는 안쪽으로 사랑방 우측면에는 바깥으로 머리벽장이 마련되어 있다 못방 좌측과, .

사랑방 우측칸 앞에는 쪽마루를 설치하고 툇마루 헌함은 교란으로 장식하여 사랑공간,

의 격조를 높였다 한편 난간과 창호에 사용한 정교하고 섬세한 쇠장석의 뛰어남은 이.

집의 품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랑공간 우측으로는 중문간마구간고방못방 동쪽방 중마루방이 차례로 놓여 있다 마( ) .ㅇ

구간 위에는 유상고가 중마루방 배면에는 옛 벽장 흔적이 남아 있다 못방과 중마루방, .

앞에는 쪽마루를 두고 중마루방은 여느 마루와는 달리 흙벽으로 꾸민 흔치 않은 마루

방이다.

기단은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몸채 전면은 높게 쌓고 그 뒤쪽 양 익사와 안채는 높ㅇ

이에 따라 흘림 기단을 쌓았는데 현재 모르타르로 마감되어 있다 흘림 기단은 세기. 18

이후부터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식이다 누처럼 꾸민 사랑공간의 정면 기둥 본의 초. 4

석만 원형정평 초석을 나머지는 덤벙 초석을 놓았는데 안채 정면 기둥의 아주 큰 초, ,

석이 눈에 띈다.

기둥은 공간의 위상을 고려하여 원주를 사용한 사랑채 외진주 이외는 모두 네모기둥인ㅇ

데 사랑채 정면 원주의 하부 기둥은 육각형으로 돋보이게 했다 기둥 상부는 안채와, .

사랑채 정면은 보아지로 받친 주두를 놓고 주간을 소로로 수장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이외는 장혀 수장 민도리집으로 꾸몄다 상부가구는 안채 본채와 사랑공간은 량 가. 5 ,

익사는 량 가이다3 .

9) 안동 성성재 종택 세기 후반 경 건립 의성김씨 학봉종택 세기 후반 건립 년 이건 경: 16 , : 16 , 1762 ,

북 기념물 제 호 경북 민속문화재 제 호 안동 전주류씨 삼산종택 년 건립 경북 민속문화112 , 159 , : 1750 ,

재 제 호 구미 망천동 임당댁 년 건립 년 임하댐 건설로 현재 위치로 이건 경북 민속문36 , : 1775 (1987 ),

화재 제 호 의성 운곡당 년 초 건립 경북 민속문화재 제 호 궁집 세기 후반 경 건립59 , : 1800 , 165 , : 18 ,

중요민속문화재 제 호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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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청 상부 좌측에 측면 도리를 받치면서 휘어 올라 대들보에 걸친 충량은 보기 드문ㅇ

형상으로 눈길을 강하게 끈다 대량 위에는 동자형동자주를 세우고 종보 위에는 제형. ,

판대공이 종도리를 받고 있다 옥개부는 홑처마로 구성하고 전체적으로는 서산각 지붕.

에 사랑채 지붕이 솟아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서산각 지붕도 흘림기단과 함께 세. 18

기 이전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공간인 사랑채의 지붕을 몸채에서 독립적으로 솟아.

서 높은 시인성을 갖게 된 시기는 세기 이후부터다 한편 내림마루와 좌우익사의 용17 .

마루가 연결되도록 지붕을 얹어 정침 배면 양단의 지붕을 반박공지붕이 되게 한 모습

은 경북지역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몸채의 구조양식으로 보아 세기 후반 중수 이후 세기 초반 사이에 지금의16 20ㅇ

모습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시기는 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18 .

별당 경류정별당 경류정별당 경류정별당 경류정< ( ) >< ( ) >< ( ) >< ( ) >

별당은 정면 칸 측면 칸 규모이다 좌측 칸에 칸통 마루방을 두고 우측 칸에 온3 , 2 . 2 4 1ㅇ

돌방을 배열하였다 정면과 우측면에 쪽마루를 시설하고 안상 모양으로 뚫은 평난간을.

설치하여 별당의 품격을 높였다 마루방의 정면은 재사벽에 두 짝 굽널띠살문을 좌우. ,

측면은 중방을 기준으로 상하에 각각 재사벽과 판벽을 치고 두 짝 띠장널창을 달았다.

마루방과 온돌방 사이에는 좌우측에 각각 외여닫이 굽널띠살문과 분합미서기불발기4

문이 설치되어 있다 미서기문은 원래 분합 들문 이었는데 근년에 지금처럼 교체했다. 4 .

우측 벽면의 두 창호는 알 수 없는 시기에 지금처럼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들기.

창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창호형식이고 두 창호의 문얼굴과 벽선 구성이 정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단은 정면에는 큰 방형의 장대석을 세워 쌓고 나머지는 자연석 기단을 모르타르로ㅇ

마감하였다 정면 기단은 처마 길이보다 내밀기가 길고 이형적인 것으로 보아 후설 한.

것이라 여겨진다 초석은 모두 막돌 덤벙 초석이고 기둥은 내진주 본을 제외한 나머. , 1

지는 원주이다 기둥 상부는 물익공으로 온돌방 배면을 제외한 주간 모두에 역 마름모.

형 화반을 두었다 안초공처럼 보이는 익공의 무리뭉실한 초각 연화두형과 연봉으로. ,

조식한 첨차 창방 뺄목의 궁글린 초각의 꾸밈새는 이 집의 높은 격조를 읽게 한다 가, .

구는 량 가로 대량 위에 삼분변작하여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게 하고 종보 위에는5

파련대공을 세웠다 동자주는 익공과 행공을 두고 대공에는 첨차형 부재를 더해 장식미.

를 한층 부각했다 좌측 부 충량은 대량 위에 걸고 동자주 없이 외기틀을 낮게 가구하.

여 눈썹반자를 설치하고 양측 모서리는 선자연으로 꾸몄다.

정면 어칸 처마 밑에는 퇴계 친필 경류정‘ ( )’慶ㅇ 10) 현판 내부 종보에는 퇴계의 제, ‘

경류정( )’慶 11) 시판이 걸려 있다 이러한 경류정은 공들인 공포와 상부가구 등이.

10) 경사스러움이 먼 자손 대에 까지 흘러 미친다는 뜻임.

11) 경류정 주인에게 이곳이 문중의 구심점이므로 종가의 발전에 힘써주길 당부하며 경류정의 아름다움

을 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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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진 기품이 이 집에서 최상위의 공간임을 느끼게 한다.

사당사당사당사당< >< >< >< >

정면 칸 측면 칸 규모인데 측면 간살을 정면보다 넓게 잡았다 정면의 어칸과 좌우3 , 1 , .ㅇ

협칸에는 각각 두 짝과 외짝 굽널정자살 문을 달고 양측면은 붙박이 교살 창을 설치하,

였다 내부는 통간에 마루바닥을 깔고 서쪽으로부터 불천위고조고비증조고비조고비고.

비의 위를 모셨다5 .

장대석 기단 위에 덤벙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정면만 소로 수장하고 나머지는 장.ㅇ

혀 수장한 민도리형식이다 가구는 량 가로 대량 위는 익행공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5

종보 상부에는 화반과 파련을 혼용한 듯한 대공이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정면은 겹.

처마 배면은 홑처마로 구성한 박공지붕으로 양측에 풍판을 설치했다, .

ㅇ 삼문은 정면 칸 측면 칸 규모이다 넓은 어칸에는 두 짝 중턱 대문을 양측 협칸에3 , 1 . ,

는 한 짝 중턱 대문을 달았다 막돌 초석 위에 방주를 세우고 량 가로 가구한 민도리. 3

형식 박공지붕 집이다.

사당과 삼문의 현재 모습은 주택보다 늦은 시기의 양식으로 보이나 그 연혁은 알 수ㅇ

없다.

행랑채 방앗간채행랑채 방앗간채행랑채 방앗간채행랑채 방앗간채< , >< , >< , >< , >

행랑채는 정면 칸 측면 칸으로 좌로부터 온돌방부엌온돌방고방곳간고방을 두었다6 , 1 .ㅇ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장혀 수장 민도리집이다 가구는 량. 3

가로 대량 위에 동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고 홑처마 박공지붕을 얹었다, .

방앗간채는 정면 칸 측면 칸의 초가다 맨 좌측칸에 디딜방아가 있고 그 우측 칸3.5 , 1 . 2ㅇ

은 욕실과 문간이다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상부를 가구하고.

이엉을 이었다.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6.6.6.6.

ㅇ 진성이씨 주촌종택은 몸채를 세기 이전 별당을 세기 중반에 건립한 집으로 성18 , 16 )ⅰ

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른 엄격한 내외 공간의 배치 및 평면 형식과 사당의 독립적 영역

구성 별당뚝향나무행랑채를 담장과 대문간 없이 배치한 특별한 구성 비교적 이른, , )ⅱ

시기 건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편청식 안대청의 드문 모습 세기 이전에 주로 나, )18ⅲ

타난 흘림기단과 서산각 지붕 세기 이후부터 돌출한 사랑공간 지붕의 높은 시인성, 17 ,

세기 사대부들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읽게 하는 사랑과 별당 공간의 높은 품격)17ⅳ

과 주거 민속 등 전통적 주생활 문화가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이러한 주촌종택은 세기 전후의 사대부 주거건축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과 고유의 특18ㅇ

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면모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주거문화유산으로 중요민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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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1.1.1.1. 민속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 ,ㅇㅇㅇ

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2. :2. :2. :2.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3. :3. :3. :3. : ( )東

주촌 입향과 종택 건립주촌 입향과 종택 건립주촌 입향과 종택 건립주촌 입향과 종택 건립4.4.4.4.

주촌 입향과 종가 사람들주촌 입향과 종가 사람들주촌 입향과 종가 사람들주촌 입향과 종가 사람들1)1)1)1)

진성이씨 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은 것은 대체로 년대초로 보인다 진( ) 1400 .ㅇ

성이씨는 처음 터를 잡은 곳은 현재 청송군 진보면 지역이다 시조 이석 은 진보. ( )

현리 였으나 고려 출렬왕 때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그의 장남 이자수가 충숙( ) , .

왕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여 안사공신 에 책, ( 功

록되고 송안군 으로 봉해졌다고 한다 시조 이석 윗대 조상은 대대로 진보지역( ) .君

의 향리직을 지냈고 이석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가문을 일으키게 된다 그 뒤 후, .

손들은 이석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진성 으로 하였는데 진보 라고도 한다( ) , ( ) .

시조의 장남인 자수가 기곡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에서 마리촌 안동시 풍산읍 마( , ) (岐谷ㅇ

애리 으로 이주하였다 그 때가 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가 만년 에 이 주촌) . 1383 , ( )年

에 터를 잡아 노년을 보냈다고 전한다 진성이씨가 주촌에 실질적인 정착 시기는 자수.

의 맏아들 운후 와 손자 정 을 거치면서 인 것으로 보인다 주촌의 행정명은( ) ( ) .

주하리 이고 과거 이노촌 이라고 와룡면지 년 에 적고 있다 부정( ) ( ) (1933 ) . “里 老

공의 자 정 이 선산부사로 이곳에 귀노하였으면 영춘이씨 이유선( ) , ( ) ( )

또한 선산부사로 복거 하였으므로 두 노인 한 마을에서 함께 노후를 보낸 것에 연( )居

유하여 이노촌 이라 하였다 영가지 에도 이운후가 정착하여 이정회” . ( , 1602) (嘉

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1512-1612) .

세 이정은 년 세종 평안도 영변 판관으로 재직시 오랑캐의 침범을 막기 위4 1431 ( 13)ㅇ

해 오랑캐의 침공을 막기 위해 영변진 설치와 양산성 증축을 관리 감독하여( )

완성하였다 최윤덕을 도와 여진족을 정벌하는데 공를 세워 원종훈 등에 책록. ( ) 2

되었다 영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약산 향나무를 가지고 와 본가에 심은 것이 지금 종택.

앞에 있는 천년기념물 제 호 뚝향나무다314 .

이정은 계유정난 에 가담하여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원정공신 등 이 되었고( ) (3 ) ,癸 亂ㅇ

중앙의 관료로 입신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가문의 격이 올라가고 전답 노비 등이 급. , ,

증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그는 우양 흥양 계양 남을. ( ), ( ), ( ) 3繼

두는데 남 계양 의 손자가 퇴계 이황 이다 장, 3 ( , 1424-1488)) ( , 1501-1570) .繼

남 우양은 자식에 재산을 상속한 금급문기 에는 자식 남매에게 정해진 몫의( )衿給 記

노비 구를 상속하고 종토 를 유지하기 위해 후손들로 하여금 지표로 삼게 하였16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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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정회 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퇴계의 문인이 되었10 ( , 1512-1612)ㅇ

고 임진왜란 때는 횡성현감으로 적을 막아 백성을 보호하면서 아우 정백 을 안동, ( )

으로 보내어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년 선조가 명나라 태보실록 대명회전에 이. 1589

성계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의 자로 잘 못 기재된 것을 고치도록 사신을 보내게 된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못하던 것을 배삼익 과 함께 간 이정회( )

등이 왕실의 계통을 바로 잡는데 공을 세워 광국원종공신 에 책록 된다9 )光國 功

그는 가문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로 진성이씨세전유록 씨 계중완의( ), (契ㅇ

남매화회문기 등을 남겼고 그가 적은 송간일기 는 당), ( ) , ( )男 記 澗 記

시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일기는 년 선조 에서. 1517 ( 10)

년 광해군 까지 기록으로 모두 권을 남겼다 이는 임란 전후의 생활사 및 영남1612 ( 4) 4 .

사림파의 형성과정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

세 이긍연 은 을미의병에 참여한 공로로 년 독립유공지로21 ( , 1847-1925) 2002兢ㅇ

선정되고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병. 1895 12 1 1896 10 11

활동기간에 적은 을미의병일기가 발견되어 그의 안동 의병활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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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 세1

주촌입향조 자수( ) 세2

종가창건 운후( ) 세3

불천위 정( ) 세4

계양( )繼

1424-148

8

흥양( ) 우양( ) 세5

우( )

1469-151

7

식( )

1463-1542

철손( )

1441-1498
세6

황( )

1501-1570

훈훈훈훈( )( )( )( )

1467-15381467-15381467-15381467-1538
세7

연( )

1492-1561
세8

희안( )

1511-1563
세9

세12 세11 세10

증효( )

1595-1674
←

벽( )

1568-1609
←

정회정회정회정회( )( )( )( )

1542-16121542-16121542-16121542-1612

세15 세14 세13

태섭( )

1674-1709
←

계진( )啓

1651-1709
←

방익( )

1619-1667

세18 세17 세16

우주( )

1767-1839
←

국명( )國

1729-1768
←

용서( )

1702-1767

세21 세20 세19

긍연긍연긍연긍연( )( )( )( )兢兢兢兢

1847-19251847-19251847-19251847-1925
←

호( )

1828-1868
←

형만( )

1801-1873

세24
세23

세22

제태( )

1926-1950
←

용순( )

1906-1982
←

승걸승걸승걸승걸( )( )( )( )杰杰杰杰

1868-19291868-19291868-19291868-1929

세25

세준( )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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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택의 건립종택의 건립종택의 건립종택의 건립5.5.5.5.

ㅇ 진성이씨 종택은 안동시 와룡면 주하 리 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주하리 종택은 이운1 633 .

후 가 정통년간 에 처음 건립하였다고 집안에서 세기부( ) ( , 1436-1449) 16年間

터 작성한 봉선록 에 기록하고 있다( ) .

세 훈 이 현재 자리인 서쪽 백호좌로 이건하였으나 사당은 이건하지 못7 ( ,1467-1538)ㅇ

하였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과거에 뜻이 있어 초시에 합격하였지만 등과하지 못하였.

고 만년에 산업에 힘써서 재산이 매우 풍부하게 되었다고 진성이씨세전유록 씨, “ (

에 기록하고 있다 그는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종가를 대대적으로 이건 중수)” .

하여 칸을 건립하게 된다 세 정회 때 사당을 정침 서편 백호위50 . 10 ( , 1512-1612)

에 이축하였다 임빈왜란으로 일부 소실되고 세 증효 가 년 다. 12 ( , 1595-1674) 1630

시 원래 터를 잡은 곳으로 이건하였다.

년 다시 한번 크게 중수하게 되는데 이때 중수과정을 기록한 가옥중수택일기1929 “ (家ㅇ

가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년 중수할 때 가옥해체를 비롯하여 상량에)” . 1929記

대한 전체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중수일정도 당시 종손 승걸 과 부인. ( , 1869-1929)杰

그의 아들 자부 손자 명 등 모든 가족들의 생년월일시 를 참조하여 잡았, , 2 ( )年

다 중수일정은 두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월 일 시작하여 월 일에 마치는. , 1 11 4 20

일정이고 다른 하나는 월 일에 시작하여 월 일에 마치는 일정이다 또 같은 일정, 7 9 8 2 . ,

중에서도 가옥해체나 상량 증 중요한 역사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여유를 두고( )

있었다 가옥중수을 할 때도 집안의 사정이나 기상여건 등 여러 사정을 미리 대비하여.

꼼꼼히 준비한 것을 일기를 통하여 볼 수 있다.

관습의 전승과 민속자료관습의 전승과 민속자료관습의 전승과 민속자료관습의 전승과 민속자료6.6.6.6.

혼례1)

ㅇ 진성이씨 종가가 주촌에 터 잡고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유력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중요 성씨로는 의성김씨 풍산유씨 봉화금씨 풍산김씨 영덕의 영해 신씨 무. . , , , ,

안박씨 등의 집안이다 종가에 남아 있는 혼인 관련 문서를 보면 연길단자 혼수함. , ,

혼서지 족두리 댕기 혼례홀기 신행택일기 혼수물목 등이 전하고 있다, , , , , .

연길단자 는 년 이긍연 의 둘째 아들 병걸 이) 1910 ( , 1847-1925) ( )吉單 兢 杰ㅇ

의성김씨와 혼인 때 신부집에서 보낸 것이다 이 단자 에는 혼인날짜가 월 일. ( ) 9 8單

로 되어 있다 혼서지는 년 이계진 이 영해 신씨와 혼인할. 1672 ( , 1651-1709)啓

때 것이 대표적이다 이 문서는 조부인 이증효 의 이름으로 보냈. ( , 1595-1674)

다 이는 당시 혼인과 관련한 문서에는 부모가 아니라 집안을 대표하는 종손이 보내.

는 관습을 엿 볼 수 있는 문서이다 신행택일기는 년 작성된 것으로 신부는. 1948

년 월 일 오후 시 시에 시댁으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다 혼수물목은 이용1948 2 8 1 -3 .

순 의 처 의성김씨가 시집올 때 물목으로 알져 있다 이 물목에는( ,1906-1982)

저고리 치마감 적삼 바지감 등 옷감이 대부분이었고 비녀와 반지 등의 장신구 장, ,

롱 등 무려 가지 품목이 적혀 있어 집안의 혼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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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행은 혼인 후 해를 넘겨 하는 해묵이가 많았지만 근대로 오면서 그 시기가‘ ’ ,ㅇ

짧아졌다 현 종손 이세준 의 어머니 풍산김씨는 개월만에 신행을. ( , 1947 - ) 3

하였지만 해를 넘겨서 왔다 종손의 부인 무안박씨는 년 음력 월 일 혼 례. 1973 10 20 ㄹ

를 치르고 일만에 신행하였다고 한다26 .

상장례2)

ㅇ 상장례에 관한 자료는 안장택일기 만장 복차 종복( ), ( ), ( ), ( ),記

제문 년 지낸 길사 관련 사진자료 등이 남아 있다( ), 1986 ( ) .吉

안장택일기는 년 월에 작성된 것으로 그 해 월1875 9 7ㅇ 이긍연 의( , 1847-1925)兢

처 유씨가 사망했을 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상장례의 절차는 망자의 생년 가족들의. ,

생년을 참고하여 길일 택하였다 안장택일기를 보면 월 일 사망한 부인의 안장일이. 7 5

월 일 빈소를 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월 일 안장하는데 하관은 사시 시9 9 9 13 ( , 9

시 이다-11 ) .

복차 는 상복 입는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다 가례에는 상복을 입는 범위와 기간( ) .ㅇ

을 정하여 두었는데 진성이씨 종가 남아 있는 복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세, . 20

이호 의 계비 풍산유씨 장례 때 기록 년 을 보면 아들과 며느( , 1828-1868) (1905 )

리 몀 조카손자손녀 년 시집간 질녀와 질부 손부는 개월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3 1 , , 9 .

친정에서는 조카 종제 종손자가 각 개월 개월 개월을 입도록 하였다 그런데 종, , 9 , 5 , 3 .

손이 사망하면 촌이 넘는 종중원들도 개월에 걸쳐 상복을 입은 기록인 종복8 3 ( )

이 남아 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소상과 대상을 치렀는데 이 때 친인척이나 망자 와 관계있, ( )ㅇ

는 사람들이 제문 을 올리기도 한다 제문을 통하여 한말 의병운동가로 활동한( ) .

이긍연 소상 과 대상 날짜 등을 보면 년 월( , 1847-1925) ( ) ( ) , 1925 7兢 大

일 사망 년 월 일 장례 년 월 일 소상 년 월 일 대상16 , 1925 9 17 , 1926 7 16 , 1927 7 16

을 치렀다.

대상을 지나면 탈상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사당이 있으면 조상을 사당으로 모,ㅇ

셔야 하고 종손이 바뀌기 때문에 윗대 조상의 신주를 묻는 행사가 있다 신주를 묻는.

것은 체천이고 이 과정의 의식을 길사 라고 한다 진성이씨 종가에서는 현 종손, ( ) .吉

의 조부인 이용순 이 년 사망하고 년 조모 의성김씨가( , 1906-1982) 1982 , 1984

사망하여 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종손의 지위를 이어받고 사당의1986

신주를 체천하는 길사를 지낸바 있다 집안에서는 세기 후반 이긍연이 작성한 길사. 19

의 진설도가 있다.

제례3)

진성이씨 종택에서는 현재 차례 기제사 묘사와 세조 때 좌익원정공신인 세 이정, , 3ㅇ

의 불천위 제사가 전승되고 있다( ) .

종택에는 정침의 서편에 사당이 있다 가례의 규정에 따르면 사당은 정침의 동쪽에 있.ㅇ

어야 하나 이집은 주산의 동쪽에 위치한 관계로 지세의 편의상 서쪽에 지었다 현재, .

의 사당은 퇴계 방계손인 이황의 자문을 받아 년경이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황은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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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을 짓는데 목면 필을 보내기도 하였다 사당 내부에는 불천위 분을 포함하여1 . 1

다섯분이 모셔져 있다 서쪽으로부터 불천위인 이정의 내외분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 , , ,

부모 종손의 부의 순서로 모셔져 있다 이정의 불천위는 년 족회 에서 결정, . 1565 ( )

하였다고 한다.

기제사는 대청에서 모시는데 사당에서 신주를 출주하여 제상에 모시고 제사를 오리,ㅇ

고 차례에는 사당에서 지낸다 묘사는 전체적으로 주촌 문중에서 관장한다 주촌 문, . .

중은 시조 소 를 포함해서 개 재사 및 작산정사를 관장하고 있으며 가옥 및 위( ) 11 .

토대지 전 답 임야 는 주촌문중 대표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개 재사 및 작산장사, , , ) . 11

의 유사의 단자가 접수되면 이정의 불천위 때 파 제관들이 공론하여 천거 한다 작3 .

산정사 분향유사 및 주촌문중 별유사 불천위 유사도 등도 임기가 끝나면 역시 불천위,

때 후임유사를 임명한다.

시조 석 과 세 송안군 자수 주촌입향조 의 묘제 및 향사의 초헌관은 도유사( ) 2 ( , )ㅇ

이고 세 부정공 운후 묘제부터는 주촌 종손이 초헌관이 된다 현재 주촌 종손, 3 ( ) .

이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묘지 위수는 총 기 중 재사에서 수호하는 기를 제외 하55 22

면 기이다33 .

종택에서 소장하는 제사 관련문서 봉선록 이 있고 세기 이긍연이 작성한 제) , 19ㅇ

사 기록이 있다 봉선록은 세기부터 조상의 제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그 방법과. 16

절차시기 등 적어 놓은 책으로 모두 책으로 성책 되어 있다 이긍연이 작성한4 ( ) .

제사 기록은 축문양식 제사홀기와 이긍연이 행한 길제 의 진설도가 있다, ( ) .吉

고문서와 생활용품4)

ㅇ 진성이씨 종택의 고문서 및 전적 점이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2,913 .

이 종택의 고문서는 년대부터 년까지 자료로서 조선전기부터 근현대까걸쳐1430 1970

생활활화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주요전적으로 년부터 년까지 적은 이정회 의 송간일기1577 1612 ( , 1542-1612)ㅇ

진성이씨족보 초간본 진성이씨세전유록 씨( ), ( , ), “ (澗 記

좌익원정공신녹권 좌익원정공신녹권 봉선록 봉선록 경내외관안 경내외관안 등)”, ( ), ( ), ( )

이 있다.

주요고문서로 세기의 문서들 많이 보관되어 있다 고신류 는 년 이15, 16 . ( ) 1434告ㅇ

정고신 세종 이 가장 빠르고 년 안동부북주촌 호적단엽 안동부북주( , 16) , 1528 (告

촌 호적단엽 세기 가정연간 가정연간 의 토지매매명문 토지매매명문 년 군대), 16 ( ) ( ), 1597

편제관계자료인 오사합위일영지도 오사합위일영지도 퇴계 이황간찰 퇴계 이황간찰( ), ( )

등이 있다.

성책고문서류는 치부기록류 가 대부분으로 당시 문중의 사회 경제 생활사( )記ㅇ

를 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기타 고문서류가 여점이 있다 의식주 생활용품으로는. 2000 .

관모 혼수함 족두리 다리미 백자사발과 병 사루 유기 소반 채독 술통 연적과 벼, , , , . , , , , ,

루 표주 등이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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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7.7.7.7.

ㅇ 진성이씨가 안동에 정착한 것은 시조의 장남인 자수가 기곡 청송군 파천면 신기( ,岐谷

리 에서 년경 마리촌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으로 이주하면서라고 한다 그가 만년) 1383 ( ) .

에 현재 종가가 있는 주촌에 터를 잡아 노년을 보냈다고 전하며 실질적인 정착( ) ,年

시기는 자수의 맏아들 운후 와 손자 정 을 거치면서 인 것으로 보인다( ) ( ) .

세기부터 작성한 봉선록 에 종택은 이운후 가 정통년간16 ( ) ( ) ( ,年間ㅇ

에 처음 건립하였다고 한다 진성이씨세전유록 씨 에는1436-1449) , “ ( )” 7

세 훈 이 종가를 대대적으로 이건 중수하여 칸을 건립하였고 세( ,1467-1538) 50 , 10

정회 때 사당을 정침 서편 백호위에 이축하였다 임빈왜란으로 일부( , 1512-1612) .

소실되고 세 증효 가 년 다시 원래 터를 잡은 곳으로 이건하12 ( , 1595-1674) 1630

였다 집안에서에 기록하고 있다 년 다시 한번 크게 중수하게 되는데 이때 중수. . 1929

과정을 기록한 가옥중수택일기 가 전하고 있다“ ( )” .家 記

진성이씨가 안동에 정착하여 조선시기에 성리학의 거유 퇴계 이황을 배출하여 영남학파ㅇ

성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의 정치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그 족적을 이 집,

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 집안 전승하는 문서와 의례들을 통하여서도 한 집안의 생. ,

활사나 향촌사회의 생활문화들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진성이씨 주촌 종택의 실질적으로 진성이씨의 대종가이다 특히종택의 건립과 관련한1. . ,

문서들이 있어 종택 건립과 관련 여러 저보를 얻을 수 있다 봉선록 과 진성. ( ) “

이씨세전유록 씨 등에서 확인허 수있다 특히 년 중수하( )” . , 1929

게 되는데 이때 중수과정을 기록한 가옥중수택일기 가 전한다 이“ ( )” .家 記

일기에 상량에 대한 전체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정도 모든 가족들의 생년월일,

시 를 참조하여 잡았다 중수일정은 두 가지로 잡았는데 같은 일정 중에서( ) . ,年

도 가옥해체나 상량 증 중요한 역사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여유를 두고 있( )

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가옥의 짓고 중수하는지를 알 있고 집을 건립하는 태도를 엿. ,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한다 종택 앞에는 세 이정은 년 영변 판관을 지냈고 이. 4 1431 ,

때 영변에서 가지고 와 심었다는 뚝향나무가 천년기념물 호로 지정되어 있는데314 ,

이 또한 종택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혼례 상례 제례문화를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전승되고 있다 진성이씨 종가가 주2. . , .

촌에 터 잡고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유력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중요 성씨.

로는 의성김씨 풍산유씨 봉화금씨 풍산김씨 영덕의 영해 신씨 무안박씨 등의 집안. , , , ,

이다 종가에 남아 있는 혼인 관련 문서를 보면 연길단자 혼수함 혼서지 족두리 댕. , , , ,

기 혼례홀기 신행택일기 혼수물목 등을 통하여 집안의 혼례문화를 볼 수 있다, , , . 상장

례에 관한 자료는 안장택일기 만장 복차 종복 제문( ), ( ), ( ), ( ),記

년 지낸 길사 관련 사진자료 등이 남아 있다 이런 자료들은 유교( ), 1986 ( ) .吉

적인 예법에 따라 그 절차를 잘 지킨 하나의 증거들이다. 현재 제례는 차례 기제사, ,

묘사와 세조 때 좌익원정공신인 세 이정 의 불천위 제사가 전승되고 있다 이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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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에서는 제사와 관련 기록들을 꼼곰히 기록 자료들이 전한다 봉선록 은 봉. )

선록은 세기부터 조상의 제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그 방법과 절차시기 등 적어 놓16

은 책으로 모두 책으로 성책 되어 있다 세기 이긍연이 작성한 제사 기록은4 ( ) . 19

축문양식 제사홀기와 이긍연이 행한 길제 의 진설도가 있다, ( ) .吉

고문서 및 전적 점이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이 종택의 고문서3. 2,913 .

는 년대부터 년까지 자료로서 조선전기부터 근 현대까지 생활문화사를 연1430 1970

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정회 의 송간일기는. , ( , 1542-1612)

년에서 년까지 기록한 것으로 거의 매일 작성하였다 이 일기는 당시 집안1577 1612 .

일상생활사와 당시 의 날씨 지역사회의 일상사까지 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의 하,

나이다 이외에 세 송안군 이지수가 썼다는 관모 고려말 관모 추정 을 비롯하여 많은. 2 ( )

의식주 생활용품이 보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진성이씨 주촌 종택은 한 가문의 역사적인 변천 향촌사화의 변화상을 규명해,ㅇ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

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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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1.1.1.1. 한국건축사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 ,ㅇㅇㅇ

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2. :2. :2. :2.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문화재 명칭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3. :3. :3. :3. : ( )東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금산로: 242-5ㅇ

창건과 변천창건과 변천창건과 변천창건과 변천4.4.4.4.

ㅇ 안동 진성이씨의 종택인 주촌종택 은 퇴계 이황선생 등 명현을 배출한 가문으( )

로 이황선생의 큰집이기도 하다 현재 종택이 위치한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는.

과거부터 주촌 또는 두루마을로 불려왔다 현재 종택 일곽은 경상북도 민속문‘ ( )’ ‘ ’ .

화재 제 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다 주촌종택의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72 .

알 수 없지만 문중의 내력 관련 기록들이 수록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진성이씨세전유, 「

록 봉선록 등을 참고로 하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해( ) , ( )」 「 」

볼 수 있다 즉 종택은 진성이씨 주촌파 세인 이운후 가 주촌으로 이. , ( ) 3 ( ) ‘ ’

거 하면서 창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림 좌 참조 세인 이훈( ) ( ) ( 1- ) 7 ( ,居 建

때에 이르러 종가 여 칸을 건립 그림 우 참조 하는 등 대대적인1467 1538) ( ) 50 ( 1- )家～

중수( )가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조선중기 이전에 초창 되었던 것으( )

로 볼 수 있다.

그림 진성이씨세전유록 서울역사박물관 소장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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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주촌종택의 별당인 경류정 은 이황이 당호 를 지은 것으로 세 이연, ( ) ( ) 8慶 堂

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나 이 역시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 1492 1561)～

수 없다 다만 퇴계 이황선생이 지은 경류정 시판인 제경류정 에. , ‘ ( )’ ‘慶 嘉

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년쯤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 1556大 稿

다 이밖에 종택의 건립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문중 내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서인 가옥. , ‘

중수택일기 를 볼 수 있는데 그림 참조 일기의 내용에는 종택을 중수( )’ ( 2 ),家 記

하는 과정에서 가옥의 해체 터파기 정초 입주 개와 및 상량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정, , , ,

별로 일정 등을 기록하고 있어 오늘날의 중수공사보고서의 성격을 갖는 귀중한 자료‘ ’

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촌종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택은 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이후 최근에 이. 1987

르기까지 본채 안채 사랑채 와 별당인 경류장을 비롯하여 사당 행랑채 방앗간채 담( , ) , , ,

장 등 일곽에 대한 보수공사가 있어 왔고 종택 우측 경사지 위로는 정면 칸 측면 칸2 × 1

규모의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로 인해 다소의 변형이 있어 보이

지만 현 종손이 거주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

건축구조 및 양식건축구조 및 양식건축구조 및 양식건축구조 및 양식5.5.5.5.

ㅇ 조선시대 양반주택 내에는 성리학적 규범들이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남녀유별에 따른 내외의 구분은 유교적 종법 질서.

체계를 구현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내외 구분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내외.

담 내외문의 설치를 통한 시각적인 차단에서부터 안채와 사랑채 공간을 분리하는 가옥,

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 지역적인 특징과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배치방법을 보이나 주촌종택이 위치한 경북지역을 중심으

로는 통상 안채 또는 안마당 를 중심으로 폐쇄적인 공간을 이루는 자형의 배치형식( ) ‘ ’ㅁ

그림 가옥중수택일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2 ( ) /家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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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한다 또한 이들 지역 내에서도 자형 배치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완연한. , ‘ ’ㅁ

자형 건물 사이가 떠 틔어있는 자형 등과 같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 , ‘ ’ㅁ ㅁ

주촌종택은 경북 북부지역의 지역적 토착성으로 보이는 완연한 자형의 구성방식을ㅁ

보이고 있다 즉 안채 마당 중정 을 중심으로 안채와 좌우익랑이 자형으로 배치되. , ( ) ‘ ’ㄷ

어 있으며 그 전면에 자형으로 연결된 사랑채와 중문채가 연이어 전체적으로 완연한‘ ’―

자를 이루고 있다 중정으로 구성된 안채 마당은 동서측 익랑과 남측 중문채에 설‘ ’ .ㅁ

치된 통래칸 등을 통해 출입이 이루어지는데 중문채에 설치된 통래칸이 안채와 정면으

로 마주하고 있으나 안채 마당을 사랑 마당보다 높게 축조하여 시선을 차단함으로서

내외를 구분하고 있다 자형으로 구성된 소위 본채의 서쪽편으로는 주촌종택의 별. ‘ ’ ,ㅁ

당건축인 경류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전면으로는 행랑채 뒤편에는 사당이 위치하고 있,

다.

안채는 정면 칸 측면 칸의 량 집으로 대청 안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방 전5 × 2 5 , ,ㅇ

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통상 안채에 대청이 설치될 경우 가운데 칸에 놓이는 것.

이 일반적인데 반해 주촌종택의 경우에는 안방을 중심으로 대청이 서측에 치우쳐 위치

하고 있는데 이는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특수성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지붕가구는 량 구조로 대청 상부에 설치된 대들보는 통보가 사용. 5

되었으며 안방 상부에는 대들보와 전면 퇴칸의 툇보가 맞보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좌우익랑은 모두 정면 칸 측면 칸의 량 집으로 안채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게3 × 1 3ㅇ

놓여 있으며 좌익랑은 상방 부엌 고방으로 우익랑은 통래칸 고방 중방으로 구성되어, , , ,

있다 익랑은 안채에 연결된 일종의 부속공간으로 과거 좌익랑 부엌 상부에는 상방으로.

통하는 다락을 설치하여 음식물과 생활도구 목화솜 등을 저장하는 다용도 공간으로 사,

용하였으며 우익랑 역시 한때 중방 상부를 다락으로 이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고방 마, (

루 에 옹기단지를 두어 저장공간으로 하고 있다) .

중문을 중심으로 중문채는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내루 형식을 취하고 있는( )內ㅇ

사랑채는 서남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즉 안채를 정면으로 좌측편에 사랑채를 두. ,

고 우측으로 중문채를 연결하여 중문간을 통해 안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렇듯, ‘ ’ㅁ

자형 주택의 경우 사랑채의 위치 중문채와의 연결방법 안채로의 진입방법 등에 따라, ,

자를 구성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주촌종택 역시 그 중 하나의 정형화된‘ ’ㅁ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다.

사랑채는 정면 칸 측면 칸의 량 집으로 측면의 경우 어칸 전후면에 각각 반칸 규모4 × 2 5ㅇ

의 퇴칸이 달려 있는 전후 퇴칸형이다 정면 칸은 칸의 못방과 사랑마루 칸의 사. 4 1 , 2

랑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붕의 형태나 전면 누마루의 구조 등으로 보아 칸의 사랑2

방 중 우측 칸은 본래 사랑채가 아닌 중문채 공간으로 이를 사랑채에 덧붙여 하나의1

공간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지붕가구는 량 구조로 중앙 칸의 대. 5 1

들보와 전후퇴칸의 툇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채 누마루 상층 전면에는 원기둥이 사

용되었으나 하층에는 육각기둥을 설치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 하고 있다.

중문채는 대문간과 마구간 고방 못방 중마루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못방이 누, , ,ㅇ



- 25 -

에 철에 잠실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과거 주촌종택 내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촌종택의 별당 인 경류정은 안동 진성이씨 문중의 회합 장소이다 정면 칸 측( ) . 3 ×堂ㅇ

면 칸의 규모로 종택의 사랑채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은 좌측 칸의 마루방과2 4

우측 칸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의 경류정은 종택 밖에 있었으나 세 이연2 . 8

이 오늘날의 위치로 이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붕가구는 량( , 1492 1561) . 5～

구조로 대들보는 전후 칸을 가로질러 전후면 외진 평주 상부에 결구되어 있으며 대들

보 위에 첨차를 놓아 상부의 장여와 중도리를 받고 종보 상부에는 파련대공을 설치하

여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양 퇴칸에는 충량을 설치하여 외기를 받치고 있는데. ,

충량 부재는 대들보와 측면 평주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적인 곡선의 부재

를 사용하고 있어 경류정의 구조미를 한층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정면 어칸 상부와.

퇴칸 종보 위에는 각각 퇴계 이황의 경류정 현판과 제경류정 시판이 걸려 있다‘ ’ ‘ ’ .

사당은 정면 칸 측면 칸의 규모로 안채의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북측 벽면에 감3 × 1ㅇ

실장을 설치하여 진성이씨 주촌파 세 이정의 불천위를 포함하여 모두 위를 봉안하4 ‘ ’ 5

고 있다 사당 정면에 설치된 쌍여닫이 만살청판문 외여닫이 만살청판문에서 비교적. ,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주촌종택의 건축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정가치지정가치지정가치지정가치6.6.6.6.

ㅇ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은 본채와 별당 모두 오랜 세월동안 대대적인 중수과정을 거쳤

던 것으로 보여 지나 초창 연대가 조선중기 이전 즉 임진왜란 이전임을 감안할 때 이, ,

시기 현존하는 건물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문중 내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서인 가옥중수택일기 가 주촌종택과 직‘ ( )’家 記ㅇ

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종택의 건축적 가치를 제고 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촌종택의 본채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역적 토착성으로 보이는 완연한 자형의 구성ㅇ ㅁ

방식을 보이나 자의 구성방식 및 안채 내 대청의 위치 등에 있어서 안동지역을 중심ㅁ

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수성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되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경류정은 주촌종택의 별당건축으로 건립연대가 조선중기 이전임을 감안하면 이 지역ㅇ

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며 또한 가구구조나 부재의 치목 수법 등에서도 매우 특징적

인 요소들을 보이고 있어 주촌종택의 건축적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창건연대 평면 및 가구구성 부재 치목기법 보존상태 등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 , ,ㅇ

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보수과정에서 변형. ,

된 부분 안채 기단 시멘트몰탈 마감 등 에 대해서는 원형으로의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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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2222〈 〉〈 〉〈 〉〈 〉

안동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안동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안동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안동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1.1.1.1. 한국건축사 경북대학교 교수: , ,ㅇㅇㅇ

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2. :2. :2. :2.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3. :3. :3. :3. : ( 洞 )

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4.4.4.4.

ㅇ 봉화 빈동재사12)는 문단리에서 정도 떨어진 북서쪽 계곡 깊은 곳의 야산 자락 끝5km

완경사지에 배산하여 자리 잡고 있다 전방의 열려진 곳으로는 굽이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고 좌우로는 낮은 산이 둘러져있다 이런 형국을 장풍 에 치중한 산대국. ( ) ( 大

이라고 하며 만월대 를 중심으로 한 개성일원 의 모습과 흡사하다) , ( ) ( )局 臺 開

고 한다.

뒷산 동편 위에는 김담( , 1416 1464)金淡ㅇ ～ 13)과 정부인 감천문씨 묘가( ) 100m甘

여 떨어져 있고 전방 서남쪽 아래에는 년에 세운 신도비가 비각 안에 있다, 1635 .

한편 문단리 마을에는 년에 문계서당 이 건립하면서 김담의 제사를 지낼1618 ( )溪 堂ㅇ

사당을 세웠는데 년에 단계서원 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영조 원년, 1712 ( ) .丹溪

에 훼철 명을 받고 상소를 올리는 등으로 면하였으나 고종 년 에 결국(1725) , 8 (1871)

훼철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이 재사가 속한 경북북부지역은 입지적으로 볼 때 묘가 있는 산중에 대부분 위치하고ㅇ

있다는 것이 기타 지역에서 대체로 마을 내 또는 가까이에 자리 잡는 것과 다른 점이

다 빈동재사는 묘제의 제례의식 순서에 따라 갖추어지는 신도비 재사 묘 중의 하나로.

이 지역 조상숭배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연혁 유래 및 특징연혁 유래 및 특징연혁 유래 및 특징연혁 유래 및 특징5.5.5.5.

ㅇ 선성 김씨 김담의 묘지를 수호하기 위한 재사이다 이 재사 이전에 건립연( ) .金

대를 알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재사가 있었는데 퇴락하여 종친인 행추, ( , 1679～

가 년에 다시 지을 뜻을 세우고 년에 완공하였음을 기록1758) 1751 1753 14)을 통해서

12)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호 년 지정97 (1991 )

13) 본관은 선성 예안 이고 자는 거원 거원 호는 무송헌 무송헌 이며 세종 세조 양대에[ , ( )] ( ), ( ) , ,禮

활약한 문절공 문절공 으로 세 때 과거에 급제하여 종사랑집현전정자경연사경( ) 20 ( 經

에 제수되었음) .經

14) 김담 세손 이만 이만 이 년에 작성한 중건빈동재사기 와 빈동재사중건후8 ( , 1683 1758) 1754～ 「 」 「

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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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현재 건물은 년 년 년에 수리가 이루어져 보존과 관리. 1993 , 1996 , 2006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산자락의 전저후고 대지 지형에 따라 전면에 석축을 쌓고 자형 재사를 외곽 담장 없口ㅇ

이 남향으로 앉혔다 전면에 주출입구를 두고 우측면에 부엌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는.

부출입문이 있다.

정면 칸 측면 칸 규모의 완전 자형 집이다 중정 북편 맨 위쪽은 좌로부터 상실5 , 5 . (口ㅇ

유사방, )15)마루차실 웃방( , )16)부엌이 놓여 있다 상실 앞으로는 칸통 누 강당. 4 ( )

가 전면까지 뻗어 좌익사를 이루고 있다 부엌 앞으로 이어진 우익사는 통래간차실 전. (

사청)17)부엌 광 차실 아랫방( ) ( )18)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 정면 좌우익사 사이 칸은 왼. 3

쪽부터 대문마구간부엌이다 우익사 실 위로는 칸통 다락을 상실 위에는 칸통 더그. 3 , 2

매를 마구간 상부에 유상고를 두었다 큰 수장 공간을 설치한 것은 위토의 농산물 제, . ,

기와 참제인 식기 재실관련 서적류를 보관하기 위해서다, .

한편 유사방과 부엌 사이의 벽 구석에 코쿨이 있으며 전사청 방에도 있었던 흔적이 남,ㅇ

아 있다 코쿨은 등잔불 대용으로 난방 기능도 함께 한다 그리고 유사방 부엌의 부뚜. .

막과 아랫방과 전사청 사이의 부엌의 벽 구석에는 흙을 내어 쌓아 등잔대를 만들어 놓

았다 두 시설은 이 지역에서 드물게 찾아 볼 수 있는 귀한 실제 모습으로 지금은 거.

의 사라지고 없다.

자형 재사에서의 누는 헌관과 참제인이 모여 문중회의와 음복을 하고 망제와 경관口ㅇ

감상을 위하여 묘 방향의 정면 또는 측면에 배치한다 이와 달리 빈동재사는 누가 묘의.

위치와 반대 방향인 좌측면에 놓여있다 이는 묘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묘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큰 비가 올 경우는 기다렸다가 그치면 묘제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빈동재사는 측루형으로 분류되는데 봉화 무진장재 봉화 백암재사. ‘ ’ , ( )

안동 남흥재사 안동 고성이씨재사( ) ( ) ( )南 固 19) 등과 유사하다.

자형 재사는 안동문화권口 20)에서 가장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누를 갖춘 재사는 안동,

개소 봉화 개소 영덕 개소 예천 개소(9 ), (8 ), (3 ), (2 )21) 영주 개소 청송 개소 순으로 나, (2 ), (1 )

타난다 재사에 누가 처음 세워진 시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세기 후반. 17

15) 종손과 헌관이 머무는 곳

16) 문중의 연로한 참제인이 이용하는 방

17) 제수를 다루는 곳

18) 젊은 참제인과 관리인 방

19) 무진장재 경북 문화재자료 제 호 년 지정 봉화금씨문중 년 사찰 개축 백암재사: 152 (1985 ), . 1480 . :

경북 문화재자료 제 호 년 지정 선성김씨문중 세기 초반 건립 남흥재사 경북 민속문화재303 (1995 ), , 17 . :

제 호 년 지정 영양남씨문중 년대 사찰 개축 고성이씨재사 경북 유형문화재 제 호28 (1981 ), , 1500 . : 23

년 지정 고성이씨종중 년경 건립(1973 ), , 1600 .

20) 안동을 중심으로 한 봉화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 속함, , , , , , .

21) 함포재사 년 중건 안동권씨 제곡 문중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소재 경상북( ) : 1893 , , 505 ,

도 문화재자료 호 년지정455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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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북부 지역 재사는 규모가 크고 누각과 함께 이루어진 집중적이고 폐쇄적인 자형口ㅇ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형 평면구성이 이 지역 상류주택과 유사함도 또 다른 특징. 口

이다 이는 경남과 호남 지역의 단순하고 개방적인 구성과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

빈동재사는 이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이다.

기단은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자연석을 바른층과 허튼층으로 혼용하여 흘림기단으로ㅇ

쌓고 막돌 덤벙 초석을 놓았다 흘림 기단은 세기 이후부터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 18

식이다 기둥은 반중층의 건물고에 맞게 높은 각주 통재를 세웠다 기둥 상부는 납도리. .

를 얹고 모두 량 가로 가구한 민도리 집이다 이 재사와 같은 자형 건물의 가구 구3 . 口

성은 본채는 량 양익사는 량으로 하여 꺽임부 높이차에 따라 결구하는 것이 보편적5 , 3

인데 전체를 량으로 한 점은 드문 예에 속한다 누마루와 우익사 상부 보는 중앙으로3 .

휘어 오른 곡재로 천장을 최대한 높게 하여 이용 편의와 공간적 개방감을 도모하였다.

누마루 상부는 유일하게 종도리에 장혀를 수장하고 보위에 놓인 작은 방형 판대공과

동자대공에 첨차형 초각 부재를 끼워 다른 공간과 차별성을 띠게 하였다 상부가구 부.

재 등에는 자귀로 치목한 고식의 전통 수법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다.

빈동재사 창호 중에는 세기 이전 건물18ㅇ 22)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고식의 영쌍창이

여러 개 있다 누마루 좌측면 개소와 전면 개소의 띠장널영쌍창 유사방 좌측면 개. 3 1 , 1

소의 띠살영쌍창이다 이들 영쌍창은 문틀 가운데 설주 를 세웠는데 설주가 창받이. ( ) ,

와 풍소란 구실을 하도록 했다 이런 유형은 빈동재사 중건 년 시기 전후 건물. (1753 ) 23)

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옥개부는 홑처마에 세기까지 많이 보인 흘림기단의 건물. 18

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서산각지붕을 얹었다.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6.6.6.6.

ㅇ 빈동재사는 년에 중건한 선성 김씨 김담의 묘지를 수호하기 위한 재1753 ( )金

사이다.

안동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형 중에서 측면에 누를 둔 재사로 입지口ㅇ

조건 배치와 평면 구성의 지역적 특징과 함께 차별성도 보여주고 있다 구조 양식적으, .

로는 중건한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기단 창호 지붕 형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 , ,

히 코쿨흙등잔대 등은 희소가치가 큰 실례로 재사건축의 양식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가치로 보아 빈동재사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ㅇ

22) 예산 수덕사 대웅전 국보 호 고려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물 호 조선 초기 등 세로 벽선( 49 , ), ( 55 , ) , :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보물 호 세기 초 청송 대전사 보광전 보물 호 세기 후반 등( 181 , 17 ), ( 1507 , 17 )

23) 청도 운문사 대웅전 년 건립 상주 옥동서원 강당과 청월루 년 건립 안동 안동권씨 송(1653 ), (1716 ),

파재사 년 개축 등(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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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1.1.1.1. 민속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 ,ㅇㅇㅇ

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2. :2. :2. :2.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3. :3. :3. :3. : ( 洞 )

빈동재사의 주인공 김담빈동재사의 주인공 김담빈동재사의 주인공 김담빈동재사의 주인공 김담4.4.4.4.

빈동재사 는 조선초기 인물 김담 을 추모하고 묘사를 준비하( ) ( , 1416-1464)洞 金淡ㅇ

는 곳으로 지은 건물이다 즉 빈동재사의 주인공은 김담이다 김담은 선성김씨로. , . 1416

년 태종 영천 현재 경북 영주시 성동리에서 판서공 소량 과 정부인 평해( 16) ( , ) ( )

황씨의 사이에 남 녀 의 외조모 중 남으로 태어났다 김담의3 ( , , ) 1 ( ) 2 .淡 聾潧
부친인 김소량 은 선성김씨 시조 김상 의 세손으로 영주에 살( , 1384-1449) (( ) 9金 金

던 황유정 의 사위가 되어 안동 예안에서 영주로 이거하게 되었다 이후 김소량은( ) .

명을 아들을 두었고 년 세종 김담과 그의 형인 증 과 함께 과거에 동반으3 , 1435 ( 17) ( )潧
로 진사로 급제하였다 담은 그날로 형과 함께 집현전 정자 겸 경연사경. ( ) ( )經 經

에 제수되어 집현전에 들어갔다 김담은 년 세종 에는 치러진 문과 중시. 1447 ( 29) ( 科

을과 에 급제 하였다 김소량이 아들 김증과 김담은 각각 금산군수 이조판서 등) ( ) . ,科

을 지냈고 그의 후손 으로는 형참판과 안동부사를 지낸 김륵 과 정랑, ( , 1540-1616)金玏
을 지낸 김우익 등 만흥 문신과 학들을 배출하면서 영주지역의 명문가문으로 발( )金

돋움하였다.

김담이 천문학의 길로 들어선 것은 출사 한 지 년 만에 간의대 에서 천문을( ) 1 ( )簡 臺ㅇ

관측하던 이순지가 모친상을 당해 자리를 비우게 되자 세종이 승정원 에 후임자( )

를 천거 하라는 명에 의하여 약관의 나이로 천거되어 그때부터 이순지와 함께 일생( )擧

을 천문학에 바쳐 세종대 천문학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남겼다.

ㅇ 김담의 관직생활은 집현전과 사간원 사헌부 사재감 봉상시 호조, , ( ), ( ), ( ),監

이조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 때는 외직을 청하여 목민관 생활도 오래 하였고 만( )

년에는 이조 판서에 제수 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일생은 거의 대부분을 천문학자로( ) ,

서 활동하였다 비단 천문학을 담당하는 직책에만 종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과.

관련된 일에는 반드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김담은 이순지와 더불어 세종대의 천문학발.

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다.

김담의 계보김담의 계보김담의 계보김담의 계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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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 )金 세1

//

김로( )金 세8

김의량 김중량 김숙량 김소량( )金 세9

김홍 김담 김증 김증( ) 세10

김만인 김만칭 김만균 김만석 세11

김우 김좌 세12

김사흡 김사호 김사희 김사명 김사문 김부민 김택민 세13

김륵 // 세14

김광호 현 종손, 세29

당시의 천문학 관련 분야에는 몇 갈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천문관측.ㅇ

기구와 시설을 만들어 정비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천문 관측을.

실제로 실시하는 작업이 다음이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종합하고 정리.

해서 조선에 많은 천문학 체계를 완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천문학적 과업을 추구해 가면서 얻은 지식을 정리하여 책으로 남기는 것이 마지막 과제였

을 것이다.

김담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천문학 과업에 있어서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ㅇ

나이는 어렸지만 년 선배인 이순지와 짝을 이루어 중국에는 이미 알려졌던 천문 계산 방10

법을 소화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완성했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남,

겼다 해와 달 그리고 개 행성의 궤도 계산 방법을 터득하여 칠 정산을 완성했던 것이다. , 5 .

기록에 의하면 김담과 이순지가 책임 맡았던 것은 칠정산외편 뿐 이었고 내편( ) ,ㅇ 『

은 정인지 정흠지 정초 등 다른 학자들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 ( ), ( ), ( )內

기록은 전한다 그러나 이 내편은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도 완전 소화되지 못했던 수시력. (

을 세종이 정인지 정흠지 정초 등을 시켜서 연구케 하고 때로는 세종 자신이 그 구명) , ,

에 참여하기도 했다가 후에 새로 얻은 원통 의 대통력통궤 를 이( ) ( ) ( )究 大 軌『 』

순지와 김담에게 연구시켜서 다시 이를 정리 교정해서 칠정산내편 으로 편( )內『 』

찬하게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ㅇ 김담과 이순지에 의해 대통력일통궤 태양통궤( ) , (大 軌『 』『

태음통궤 교식통궤 오성통궤 사여전도) , ( ) , ( ) , ( ) ,軌 軌 交 軌 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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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궤 의 권의 책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많은 천문 역서들이 만들어 졌( ) 6 ,度 軌 』

다 세기 역법 을 가진 민족은 세계에서 중국과 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조선뿐이었을. 15 ( )

만큼 당시 조선의 천문학 수준은 최첨단이었다.

김담 이순지 가 교정 편찬한 천문 역서김담 이순지 가 교정 편찬한 천문 역서김담 이순지 가 교정 편찬한 천문 역서김담 이순지 가 교정 편찬한 천문 역서< ( ) ( ) , >< ( ) ( ) , >< ( ) ( ) , >< ( ) ( ) , >淡 李 之淡 李 之淡 李 之淡 李 之

저 자 서 적 명 발 간 년 도
편찬시작 완 성 간 행 책 면 활자/ /

김담 이순
지 칠정산내편( )七政 內 년1432 년1421 년1444 권 책 목활자3 3 .

김담 이순
지 칠정산외편( )七政 外 년1432 년1442 년1444 권 책 목활자3 5 .

김담 이순
지 대통력일통궤( )大 曆日 미상 년1444 미상 책 면1 80 . .甲寅字

김담 이순
지 태양통궤( )太 미상 미상 미상 책 장1 19 . 甲寅字

김담 이순
지 태음통궤( )太 미상 미상 미상 책 면1 158 .

甲寅字
김담 이순

지 교식통궤( )交 미상 미상 미상 권 책 갑인자1 1 .
김담 이순

지 오성통궤( )五星 미상 미상 미상 책 장1 26 . 甲寅字
김담 이순

지
사여전도통궤

( )四 度 이순지 김담의 발문, 년1444
월7 책 면1 46 . 甲寅字

김담 이순
지 중수대명력( )修大明曆 미상 년1444 미상 책 면1 150

監 木活字
김담 이순

지 경오원력( )庚午元曆 미상 미상 년1444 책 면1 146 .
갑인자

김담 이순
지

선덕십년월오성릉범
( )宣德十年月五星 犯 미상 미상 미상 책 장1 31

김담 이순
지

칠정산외편정묘년교식가령
( )七政 外 丁卯年交 假令 미상 년1447 미상 책 활자본1 . .

김담 이순
지

칠정산내편정묘년교식가령
( )七政 內 丁卯年交 假令 미상 년1447 미상 권 책2 1 .

校書 木活字
미상은 세종연간 을 뜻함(1418-1450) .※

이러한 천문학 분야 외에도 농업분야에서 토지의 측량과 제언 축조 그리고 왕명에 의하여,ㅇ

만들어진 전부구등지법 을 찬정 하여 조세법 의 기준을 마련( ) ( ) ( )九等「 」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현전 전료 와 더불어 국어와 음의를 보정해서 올리고 한유문. ( ) ,

주석 당나라의 문장가 의 글을 풀이함 을 편찬하고 왕명에 의하( : , )

여 새로 지은 역대병요 에 주 를 넣어 역대병요 권을 완성하였다( ) 13 .『 』 『 』

김담은 년 역대병요 가 완성되고 년 단종 원년 여름에 역대병요 권을1453 , 1453 13ㅇ 『 』 「 」

완성하여 바치고 그로 인해 중직대부 에 가자 되고 년 가을에 통훈대, ( ) ( ) , 1454大夫 加

부에 승진하였다 년 세조 월에 이조판서에 올랐다 그리고 년 세의 나이. 1463 ( 9) 8 . 146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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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호 는 무송헌 이고 시호는 문절공 이다 김담의. ( ) ( ) ( ) .公

호인 무송 은 바로 도연명의 귀거래사 에 해는 어둑어둑 지려 하는데도 못내 아" ( )" < > “

쉬워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머뭇거리네 에서 얻었다 무( )” . ‘孤

송 즉 소나무를 어루만진다 라는 것은 자연의 일부인 소나무와 일체가 되기를 염원하는’ “ ”

김담의 곧은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그의 문집으로 무송헌집 권 집이 전하고 있다. 6 3 .

빈동재사와 묘소 관리빈동재사와 묘소 관리빈동재사와 묘소 관리빈동재사와 묘소 관리5.5.5.5.

빈동재사는 년 중건한 것으로 중건빈동재사기 에 기록되어 있1753 ( )建 洞 記ㅇ 「 」

다 그전에 작은 재실이 있다고 하나 언제 건립한 것인는 알 수 없다 김담이 년애. , . 1464

세상을 떴으니 사후 약 년 뒤에 재실이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 선성김씨 문중, ( ) 300 .

에서는 김담이 죽은 후 대 봉사 를 하고 묘제 로 바뀐 뒤 묘소를 관리하고4 ( ) , ( ) ,

묘사를 준비할 장소로 작은 재실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재실이 언제 건립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 퇴락하여 문중에서는 중건할 계획을,ㅇ

세운 것이 년이다 이 보다 앞서 년에 김담의 조부의 재실인 지동재사를 짓고1751 . 1725 ,

남은 재산으로 김담의 묘소에 필요한 제기와 석물을 사고 문중토지인 입토를 매입 몇,

해 동안 재산을 축적한 후 년 족보를 재간하였다 그 다음 빈동재사를 건립하게 된1745 .

사정이 빈동재사중건후술회 라는 현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洞 建「 」

빈동재사는 김담의 묘소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빈동재사100m ,ㅇ

와 김담 묘소는 선성김씨문중( )金 에서 관리한다 신성 예안 김씨 문중에서도 빈. ( )

동재사와 관련한 관리는 봉선소 에서 한다( ) .

선성 예안 김씨는 황조동 봉선소를 비롯하여 하동 후동 등에 개의 소가 있었으나( ) , 3 . 2005ㅇ

년 통합하여 선성김씨삼소운영위원회( )金 를 만들었다 그 목적은 황. “

조동 하동 후동 등 삼소의 재사 묘소 위토 임야 및 여기서 생 하는 소득 등 총, , · · · ( )

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불천위대제 와 묘사를 규범있게 봉행하며 나아가 종조( )大

돈목의 종풍을 선양함에 있다 고 한 것으로 보아 문중의 토지 재사 등의 재산과 묘소” .

등의 관리가 날로 어려워지니 소가 함께 힘을 모아 관리하자는 취지로 보인다3 .

빈동재사는 평소에는 묘소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머물고 묘사가 있을 때는 문중의 사람,ㅇ

들이 제수를 준비한다 묘사를 지낼 때면 종손과 헌관들이 재사의 상실에 머물고 부엌. ,

옆의 방은 문중의 연로한 참제인들이 사용한다 관리인은 평소 아랫방에 머물지만 제사. ,

때면 젊은 참제들도 이 아랫방에서 함께 머문다.

김담의 제사 때면 과거 여명 이상 모였고 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명 정도100 , 20 50 60ㅇ ～

모였다고 한다 년 이후 재사에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재사가 너무 외진 산. 1985 .

골에 위치하여 옛날과 달리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도 아니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

었다고 따라서 문중에서는 정도 떨어진 아랫마을에 콘크리트 블록조 집을 새로 건립. 1㎞

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시제는 기제와 달리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낮에 행하고 농사가 끝난 음력 월10ㅇ

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담의 묘사는 음력 월 일에 지낸다 만약 비가. 9 13 .

오게 되면 재사에서 묘소가 있는 방향으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문중의 유사가 재사를 관리하는 사람과 같이 시장에 가서 준비한다 어물로 족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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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상어 대구포 등이고 채소는 배추 무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산나물 등, , , , , , , , ,

이다 육류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이고 과일은 사과 배 등이다 이외에 밤 대추. , . , , . ,

를 비롯한 제사에 필요한 물목을 구입한다.

묘사일이 되면 묘소 앞에서 집사분정 을 한다 집사분정은 대체로 종손과 종친( ) .ㅇ

회 회장 등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집사분정한 것은 묘소 앞에 둔다 진설은 과일은 제일. .

앞줄에 진설하는데 제일 좌측부터 포 대추 밤 배 사과 순으로 진설했다 그 다음 줄에, , , , , .

는 나물과 적 탕 종류 그 다음 줄은 조기를 놓고 양쪽에 떡을 괴어 놓고 중간에 고기를.

괴인 것을 놓았다 마지막 줄에는 고비위 양위에 해당하는 메와 탕을 놓고 메. ( ) ,考

앞에 술잔을 놓았다 시제의 절차는 홀기 에 따라 참신재배 강신례 초헌 종손 축. ( ) - - ( ) -記

종헌 아헌 삽시 유식 철상 그리고 시제가 끝나면 산신제를 지낸다- - - - . .–

한편 문절공 김담의 불천위제사는 국불천위 제사로 고위 가 월 일 음력( ) ( ) 7 9 ( ),國 考ㅇ

비위는 월 일 음력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무섬마을 무송헌 종택에서 매년 행해지고12 7 ( ) ( )

있다 불천위와 묘사의 제수비용 일체를 문중에서 마련한다. .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6.6.6.6.

빈동재사는 김담의 묘소를 관리하고 묘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년 중건된 것이다, 1753 .ㅇ

재사의 건립시기를 알려 주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중건빈동재사기( )建 洞 記「 」

와 빈동재사중건후술회 등이 남아 있다 이 재사가 년의( ) . 250洞 建「 」

세월이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현재도 산성 예안 김씨 문중에, , ( )

서 잘 관리하고 있다 방에는 조명시설 겸 난방시설이라 할만한 콧굴이 벽에 설치되어.

잇고 부뚜막 위족에 등잔을 만들어 놓은 것 등은 경북북부지역 산간지대의 전통적인 등,

화방식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 재사와 관련 인물 김담은 조선초기 세종 때 고가거에 합격하고 왕명으로 중국을 기준,ㅇ

으로 하던 역법을 조선을 기준으로 한 역법 담은 칠정산내편 칠정산외편( ) ·內『 』

등을 편찬하였다 이오에도( ) .』 이순지와 함께 대통력일통궤( ) ,大 軌『 』

태양통궤 태음통궤 교식통궤 오성통궤( ) , ( ) , ( ) , (軌 軌 交 軌『 』 『 』 『 』 『

사여전도통궤 의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세기 역법 을) , ( ) 6 . 15 ( )軌 度 軌』『 』

가진 민족은 세계에서 중국과 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조선뿐이었을 만큼 당시 조선의 천문

학 수준은 최첨단이었다 김담은 조선이 과학사에 위대한 업적을 낳았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조상의 묘소를 수호는 재사를 문중에서 괸리하고 전통적인 제례 중의 하나인 묘사를 문ㅇ

중차원에서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또한 김담의 국불천위는 종가에서 모시고 있으면 묘, . ,

소와 제수비용 등은 모두 문중에서 부담하는 등 문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빈동재사 건물은 세기 재사 건물로서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며 콧굴 등 경18 ,ㅇ

북북부지역의 특성도 남고 있어 건축사적인 의미가 있고 세기 조상을 숭배하는 방식, 18

과 제례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계승하려는 문.

중의지가 상당히 강하여 문중차원에서 전승할 수 있는 장치로 선성김씨삼소운영위원회

( )金 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빈동재사는 재사가 갖는 역사 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ㅇ

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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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1.1.1.1. 한국건축사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 ,ㅇㅇㅇ

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2. :2. :2. :2.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문화재 명칭 봉화 빈동재사3. :3. :3. :3. : ( 洞 )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62ㅇ

창건과 변천창건과 변천창건과 변천창건과 변천4.4.4.4.

ㅇ 재사 는 묘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시설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

의 숙식과 제사음식 등을 장만하는 곳이다 봉화 빈동재사 는 김담. ( ) ( ,洞 金淡

의 재사이다 김담은 왕명으로 이순지 와 함께 조선을 기준으로 하1416 1464) . ( )～

는 최초의 역법 인 칠정산외편 을 저술한 인물로 세종대의 천문학 발( ) ( )

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빈동재사는 뒤쪽의 산을 등지고 남향을 하여 위치하고 북쪽에서.

연결된 낮은 산이 서남쪽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김담의 묘소로부터는 서측으로 약 100

여미터 거리에 있다 통상 묘소와 재사 신도비 서당 서원 이 함께 자리잡게 되는데. , , , ( )

본래 빈동재사 역시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으나 서원이 훼철 당하였던 관계로 현재는

재사와 묘소 신도비만이 남아 있다 빈동재사의 최초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 .

나 현존하는 중건빈동재사기 와 빈동재사중건후술회, ( ) (建 洞 記 洞「 」 「

의 기록에 의하면 년에 이르러 현재의 위치에 당초 규모보다 확대하여) 1753建 」

중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현존하는 빈동재사의 건립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 )建

다 또한 기록을 통해 중건 당시의 대략적인 건축적 상황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

상실 칸 청 칸 차실 칸 부엌 칸 마구 칸 대문 칸 서측 누마루 칸 등 현‘ ’1 , ‘ 1 ’, ‘ ’4 , ‘ ’4 , ‘ ’1 , ‘ ’1 , ‘ ’4

재의 상태와 대부분 부합됨을 알 수 있어 중건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빈동재사는 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호로 지정되어 보. 1991 97

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

건축구조 및 양식건축구조 및 양식건축구조 및 양식건축구조 및 양식5.5.5.5.

ㅇ 빈동재사는 경북 북부지역의 상류주택 배치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몸채와 부속채가 완연한 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ㅁ

이러한 사례는 만운동 모선루 중요민속문화재 제 호 의성김씨 서지재사 중요민속‘ ( 80 )’, ‘ (

문화재 제 호 고성이씨재사 경북 유형문화재 제 호 남흥재사 경북 민속문화재182 )’, ‘ ( 23 )’, ‘ (

제 호 가창재사 경북 민속문화재 제 호 기곡재사 경북 민속문화재 제 호28 )’, ‘ ( 21 )’, ‘ ( 155 )’,

구가암 경북 유형문화재 제 무진장재 경북 문화재자료 제 호 백암재사 경‘ ( 283)’, ‘ ( 152 )’, ‘ (

북 문화재자료 제 호 등과 같이 안동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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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재사건축에 통상적. ,

으로 누각 을 조성하는데 빈동재사 역시 대문 좌측편으로 익사의 형태로 정면 칸( ) 4 ,樓閣

측면 칸의 누각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몸채의 경우 상류주택의 안채와 같이 가1

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그 좌 우측에 방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 역시 다른 지역의 재실,

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빈동재사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몸채는 정면 칸 측면 칸으로 좌측에서부터 상, 5 , 1ㅇ

실 칸 대청 칸 안방 차실 칸 우익사와 연결된 부엌 칸이 위치하고 있다 좌익사는1 , 1 , ( )2 , 1 .

통칸으로 구성된 누각으로 정면 칸 측면 칸으로 몸채의 상실 전면과 이어져 있으며4 , 1 ,

우익사는 같은 규모로 몸채의 부엌과 연결되어 방 전사청방 부엌으로 되어 있고 몸채( ),

반대쪽에는 대문과 마구간 아랫방 부엌이 위치하고 있다 누각으로 구성된 좌익사를, , .

비롯하여 몸채와 우익사의 각 실 상부에는 다락 공간을 두어 제기 등을 보관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건물의 입면구성으로 보아 대문이 위치한 정면 부속채를 제외하고는 면3

이 모두 중층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익사 부엌의 부뚜막 윗. ,

벽에는 등잔대가 있으며 안방 차실 에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코쿨이 그대로 남아 있‘ ’ , ( ) ‘ ’

는데 이는 다른 재실건축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으로 빈동재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

여주는 요소들이라 하겠다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몸채의 상실에는 종손과 헌관이 머. ,

물렀으며 칸으로 구성된 안방 차실 에는 연로한 참제인들이 사용하였고 몸채 반대쪽2 ( )

에 위치한 아랫방에는 젊은 참제인들과 관리인이 함께 이용하였다고 한다.

건물의 구조 양식은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주 을 세웠는( )ㅇ

데 기둥 하부에는 그랭이질을 하였다 기둥 위는 간략한 민도리 형식으로 결구하였으며.

처마는 홑처마 이며 지붕가구는 량가 구조로 맞배지붕을 만들어 자형의 네 면을 연3 ㅁ

결하였으며 정면에서 지붕의 좌우측에 박공면이 보이도록 서산각지붕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누각의 보와 다락의 보는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간 곡재 를 사용하였, ( )曲

는데 누상공간의 개방감과 저장공간으로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

다.

빈동재사의 창호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쌍창 의 모( )靈ㅇ

습을 누각과 상실의 일부 창호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상실과 대청사이에 설치한 만살. ,

청판분합문의 경우 가운데 설주를 두고 두짝씩 들어올릴 수 있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 양퇴칸의 창호 구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상실의 외부 측면벽에 설치한 쌍여닫이세살창의 경우 설주가 소위. ,

풍소란의 기능을 겸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반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빈동재사의 중건시기와도 부합되는 좋은 실례라 할 수 있다 또한. ,

대청의 배면에는 외여닫이 우리판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빈동재사에서 구조상 특이하

고 다양한 형태의 창호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다 몸채와 연결된 부엌의 외벽에는 외.

부에서 층 다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나무계단을 설치하였는데 나무계단은 하나의2

통재를 계단형태로 치목하여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매우 소박하면서도 나무를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 40 -

지정가치지정가치지정가치지정가치6.6.6.6.

ㅇ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는 봉화 빈동재97 ,

사는 선성 예안 김씨 대손인 김담 의 재사로 초창연대는 알 수 없( ) 7 ( , 1416 1464)金淡 ～

으나 현존하는 중건빈동재사기 와 빈동재사중건후술회( ) (建 洞 記 洞「 」 「

의 기록에 의하면 년에 이르러 현재의 위치에 당초 규모보다 확대하) 1753建 」

여 중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위 기록들이 빈동재사의 중건 내력을 비( ) . ,建

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존하는 건물의 건축적 가치를 제고 시키

는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의 구성방식에 있어 몸채와 부속채가 완연한 자의 형태를 이루고 또한 경북 북,ㅇ ㅁ

부지방의 재사건축에서 일종의 토착성으로 볼 수 있는 누각 과 몸채에서 상류주택( )樓閣

의 안채와 같이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그 좌 우측에 방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 등은,

다른 지역의 재사건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형태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붕가구에서 사용한 곡재 을 비롯하여 영쌍창 우리판문 등 구조상 특이( ) ( ),曲 靈ㅇ

하고 다양한 형태의 창호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영쌍창의 설주 모습과 형,

태 등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이고 있어 빈동재사의 건축적 가치를 더욱 높

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적인 특징과 함께 비록 서원이 훼철되었지만 재실인 빈동재사와 함께 묘,ㅇ

소 신도비 문중 위토 등 일련의 요소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국가문화, ,

재로 지정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보수과정에서 변형된. ,

부분 기단 시멘트몰탈 마감 등 과 상당기간 재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상당수( )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으로의 회복과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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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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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별심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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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별심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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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별심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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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별심의 구역 평지붕 이하 경사지붕 이하1 ( ), 5 ( 8m , 1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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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별심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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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역 개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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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역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 ( , ,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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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당초 허가 사항

년 차 민속분과 회의('15 4 )
금회 신청 내용 비 고

마을 안길 포장 9,033㎡ 9,732㎡
심의대상

도로( )

토석 담장 설치 1,712m 1,758.1m
심의대상

구역(1 )

가로등 설치 개20 개20
심의대상

공익시설물( )

공원 조성
개소4

정자 개 연지 개소( 2 , 3 )

개소4

정자 개 연지 개소( 3 , 3 )

심의대상

공익시설물( )

가옥 철거 가옥4 (417 )㎥ 가옥4 (417 )㎥ 비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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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촌리 쌍벽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중 공통사항*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도로 교량 등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청- , ,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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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역 개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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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1 개별심의 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이하( ), 2 ( 5m , 7.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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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 ‘11.06.13 ‘12.4.2 ‘16.2.16 ‘16.8.9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단독주택 동10

지상 층1（ ）

단독주택 동10

지상 층2 )（

단독주택 동1

지상 층( 2 )

단독주택 동지상 층1 ( 2 )

자재창고 동지상 층1 ( 1 )

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997.20㎡ 764.10㎡ 100.82㎡ 211.80㎡

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997.20㎡ 1,151.7㎡ 148.11㎡ 291.03㎡

건물높이건물높이건물높이건물높이 층1 5m 층2 8.65m 층2 8.9m 층2 7.2m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부결 부결 가결

보완 제출된※

설계도면대로 시행

하되 기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함

문화재 전면※

경관 저해

층의 주택2※

신축은 문화재

전면 조망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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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최고높이 이하 층 이하 농업용 창고에 한함* 3 ( 7.5m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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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농업용 창고에 한해 허용 구역 평지붕 기존범위내 개 보수* 1 ( , ), 2 ( ·

허용 경사지붕 최고높이 이하 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개평마을 경관과 조, 7.5m - , ,

화되는 건축 양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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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급 직위/ 비고

ㅇㅇㅇ 문화재위원 민속분과

ㅇㅇㅇ 문화재위원 민속분과

ㅇㅇㅇ 문화재위원 민속분과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민속분과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건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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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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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2222〈 〉〈 〉〈 〉〈 〉

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1.1.1.1. 한국건축사 경북대학교 교수: , ,ㅇㅇㅇ

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2. :2. :2. :2.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3. :3. :3. :3. : ( 堂)

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4.4.4.4.

ㅇ 서설당은 뒷산을 배경으로 좌우로 길게 자리 잡은 토일마을 가운데 쯤에 위치하고 있

다 집 전방으로는 문전옥답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앞에 토일천이 흐르며 그 너머로. ,

는 안산과 조산이 바라보인다 명당의 조건을 갖춘 배산임수 형국이다. .

서쪽으로 정도 떨어진 곳에는 봉화 유곡리 근대한옥300m ‘ ’ㅇ 24)이 남짓 거리에는, 1km

닭실마을 유곡리 과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 ‘ ’25)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서설당과 함.

께 안동권씨 충재파 동미계 일문의 주요한 역사문화환경 요소로 이 지역의 유교문화경

관을 이루고 있다.

연혁 유래 및 특징연혁 유래 및 특징연혁 유래 및 특징연혁 유래 및 특징5.5.5.5.

ㅇ 서설당26)은 충재 권벌 의 세손인 권두익 이( , 1478 1548) 6 ( , 1651 1725)權 權斗～ ～

송암정( )27) 곁에 있던 것을 고승의 권고에 따라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었다고 한

다 당시 음력 월에 터를 닦을 때 아침에 올라와보니 다른 곳은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5

집터에만 눈이 하얗게 내려 있는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하여 당호를 서설당이라 지었‘ ’

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배치배치배치배치< >< >< >< >

자형 몸채가 크게 자리 잡고 그 뒤편 우측에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몸채는 정면의.口ㅇ

좌측에는 칸이 우측에는 사랑공간이 크게 돌출한 형태이다 몸채 좌측에는 내측을 두1 , .

었다 서설당은 몸채 우측의 내외담이 유일하고 이외는 담장이 없다 소유자에 의하면. .

윗대 어른들부터 이 집터는 담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하여 쌓지 않았다고 한다 그 연‘ ’ .

유는 알 수 없지만 사당도 여느 집과 달리 별곽으로 구성하지 않고 담장 대신 전방에

시선 차단을 위한 대나무를 심어 간접적으로 구획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상태다.

24) 등록문화재 제 호218

25) 명승 제 호60

26)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 호 년 지정104 (1993 ).

27) 남서쪽으로 여 정도 떨어져 있음500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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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본채본채본채< >< >< >< >

중문간을 들어서면 마당 건너편에 형 안채가 안마당을 감싸고 있다 안마당에는 장독.ㅇ

대와 화단이 좌우로 자리 잡고 있는데 화단은 후대에 새로 조성했다 안채의 본채는, .

가운데 칸통으로 크게 차지한 안대청 좌측에 고방이 있고 그 옆에 안방과 부엌이 뻗3

어 좌익사를 이루고 있다 안대청 우측에는 상방을 배열하고 그 앞으로 통래간과 고방.

을 두어 우익사를 구성했다 안대청 좌우 보꾹 밑에는 더그매가 안방 뒤 고방과 안방. ,

및 상방 부엌 위에는 다락이 있다 안대청 좌 또는 우측에 고방을 두고 안방을 익사에.

배치하는 안채 공간구성은 이 지역과 인근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지역성을 잘 보

여 주는 예에 속한다.

한편 안대청 좌측 고방 전면 마루의 청판 구성이 안대청과 다르고 툇보 밑면과 그 하,ㅇ

부 귀틀고방 쪽 중방 등에 남아 있는 홈 흔적으로 보아 후대에 개변을 엿보게 한다.

만약 이 곳이 지금처럼 개방되어 있지 않았다면 바닥으로 보아 고방이었을 것으로 보

이는데 이 경우 안방에서 안대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일반적 동선 체계와 다른 아주 독,

특한 공간 구성으로 주목된다.

사랑공간은 좌로부터 큰 사랑방책방 빈소방 사랑대청 순으로 놓이고 큰 사랑 방 뒤쪽( )ㅇ

에 두 개 방이 있다 두 개 방 중 좌측 방은 내외를 고려한 통과 공간으로 안채로 드나.

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면 칸에는 툇마루를 들이고 그 앞쪽에서부터 대청 배면. 3

에 이르는 쪽마루를 설치하고 정면에만 평난간을 꾸몄다 사랑대청과 책방 사이의 좌측.

개구부에는 한 짝의 큰 들어열개 맹장지문을 우측 개구부에는 출입 외여닫이 문이 달,

린 분합 들어열개 맹장지문을 설치하였다 이런 청방간 개구부의 창호 형식은 이 건2 .

물의 이건 시기인 세기 전후한 건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17 .

중문간채는 칸 중문간 좌측으로 헛간 아랫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칸 아랫방2 . 2ㅇ

은 원래 잠실과 고방이었으며 헛간 위에는 유상고를 두었다 중문간은 좌측 중문을 들, .

어와서 오른쪽으로 꺾어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안마당으로 진입하도록 하였는데 여,

느 집보다 내외 구분이 엄격함을 엿 보게 한다 몸채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성리학적 생.

활규범에 따른 내외법은 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세기 이후부터 뚜렷해16 17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집이 이에 속한다, .

ㅇ 본채와 양익사를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자연석을 흘림기단으로 쌓아서 막돌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워 장혀수장 민도리집으로 꾸몄다 흘림 기단은 세기 이후부터는. 18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이다 안대청의 정면은 특별히 방형으로 초석을 치석하고 정배면.

기둥에만 안쪽을 초각하고 바깥은 직절한 보아지를 끼워 돋보이게 하여 품격을 높였다.

본채는 량 가 양익사와 중문간은 량 가로 구성하였다 안대청 상부의 량 가는 꾸밈5 , 3 . 5

새의 안정감을 주는 분변작으로 양봉을 끼운 동자주를 세우고 대량 위에는 동자대공3 ,

이 종도리를 받게 했다 옥개부는 홑처마로 구성하고 본채의 내림마루와 좌익사의 용마.

루가 연결되도록 지붕을 얹어 정침 배면의 지붕이 반박공지붕의 서산각 지붕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경북북부지역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

한편 기둥보도리 등의 자귀질 안방의 외짝 굽널 정자살문의 넉넉한 살대간격 통래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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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둔테 등은 오랜 역사와 기울인 공력이 큼을 읽게 한다.

사랑공간은 자연석 쌓기 한 기단 위에 덤벙 초석을 놓고 안대청처럼 초각한 보아지를ㅇ

끼운 방주를 세우고 안대청보다 격이 높게 소로로 수장하였다 대청 상부가구는 삼분변.

작한 량 가로 대들보 위에 양봉을 끼운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 위에는 제형판대공을5 ,

놓아 종도리를 받게 했다 합각부 아래는 충량을 대량 위에 걸치고 외기틀을 얹었는데. ,

충량 상부에 동자주를 초각하여 눈에 띄게 하고 그 안쪽에 눈썹 반자를 설치하지 않은

보기 드문 모양새다 추녀 양측 모서리에는 선자연으로 툇마루 상부는 우물반자로 꾸. ,

며져 있다 툇마루 좌측 출입문 상하 모서리의 고식 철원산 사랑방 정면 띠살과 사랑. ,

대청 울거미널 창호의 아래위틀의 통문받이턱 평난간 상방의 아주 긴 통재 사용 툇마, ,

루 상부의 우물반자 등을 통하여 이 집의 높은 격조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칸 길이의. 5

난간 상방은 사랑공간의 유의미한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라 여겨지는바 숨은 위상을 엿

보게 한다 옥개부는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안채보다 높게 얹어 사랑공간의 위용이 드러.

나게 하였다 사랑공간의 지붕이 몸채에서 독립적으로 솟아서 위용을 드러나게 한 시기.

는 세기 이후부터다17 .

사당사당사당사당< >< >< >< >

정면 칸 측면 칸의 전툇집으로 정면은 주간 크기가 같고 측면은 정칸이 좌우 협칸3 , 3 ,ㅇ

보다 조금 넓다 정면의 정칸에는 쌍여닫이 굽널띠살 좌우협칸에는 외여닫이 굽널띠살. ,

문을 달고 나머지는 창을 설치하지 않은 감실형으로 구성하고 내부는 통칸 마루바닥, ,

을 깔고 신위를 모셨다 정칸의 두 짝 창호는 굽널 높이를 좌우 협칸보다 낮게 하였는.

데 이는 실내의 밝기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

기단은 비교적 큰 장대석으로 완경사지 지형에 따라 정면은 두 벌대 나머지는 외벌대ㅇ

로 쌓고 방형 초석에 모두 원주를 세웠다 이외에도 활주가 있고 또 좌우측면에는 각. ,

각 본씩 본의 세장한 외진기둥이 있다 외진주 본은 이 건물의 독특한 합각가구에3 6 . 6

따라 별도로 도리를 두고 이를 지지하기 위함이다 합각지붕을 전형적으로 구성하지 않.

고 측면 기둥에 헛첨차 같은 부재를 결구하고 그 위에 외목도리처럼 가구하였다 정면.

은 원주 상부를 외 출목 물익공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배면은 주두 위에 쌍소로 수장1 ,

만 하였다 쇠서형 익공으로 하지 않고 물익공으로 한 것은 사대부로서의 엄격한 품격.

과 절제된 조형미를 갖추기 위함이라 여겨진다 가구는 량 가로 합보 대량 위는 초각. 5

한 동자주익공과 행공을 끼운 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있다 종보 상부는 중앙에는 파련.

대공이 양측면에는 제형판대공이 종도리를 지지하도록 했다 처마는 정면만 겹처마로, .

격식을 높이고 나머지는 홑처마로 꾸미고 팔작지붕을 얹었다 팔작지붕의 좌우측면은.

앞서 살펴본바 짧게 구성한 합각부로 인해 내민 지붕면이 상당히 짧다 사당은 엄숙한.

공간 기능에 따라 거의 대부분 맞배지붕임에 비추어 볼 때 비정형적으로 가구한 합각

지붕은 아주 특이한 형식이다 이와 유사한 지붕구성을 한 사당을 인근 닭실마을에 소.

재한 같은 문중의 안동권씨 충재고택( )故宅 28)에서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28) 충정공 권벌 의 유적지로 안동권씨 충재파는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 유림에서(1478-1548)

명문가로 자리 매김하였다 장자 동보계 와 차자 동미계 로 분지되었는데 서설당은 동미. ( ) ( ) ,東 系 東 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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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삼계서원의 사당도 여느 서원과는 달리 팔작지붕이다.29) 팔작지붕으로 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관상으로 맞배보다 고격으로 여겨진다는 문중의 특

별한 관념적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지붕뿐만 아니라 기단과 초석 형상도 유사.

한 것으로 보아 이 문중만의 독자적 고유성을 지닌 귀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부재 곳곳.

에는 가칠 단청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6.6.6.6.

ㅇ 서설당은 세기 후반에 지은 집으로 터의 풍수적 해석에 근거하여 담장 없이 이룬17 )ⅰ

외부 공간구성 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의 돌출, )17 , )ⅱ ⅲ

지역의 토착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세기 전후 사대부, )18ⅳ

의 엄격한 품격과 절제된 조형미를 갖춘 안채와 사랑채의 건축양식 사당의 독특한, )ⅴ

팔작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서설당은 세기 후반 사대부의 주거건축 시대상과 지역 및 문중 고유의 특성을 잘 보17ㅇ

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면모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

어 국가민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에 해당된다.

29) 권벌 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년 창건 대원군 때 훼철되었다가 년에 복원( ) 1588 . 1951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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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1.1.1.1. 민속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 ,ㅇㅇㅇ

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2. :2. :2. :2.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3. :3. :3. :3. : ( 堂)

서설당의 건립과 가계서설당의 건립과 가계서설당의 건립과 가계서설당의 건립과 가계4.4.4.4.

이 집은 서설당 권두익 이 송암정 앞에 있었던 것( ) ( , 1651 1725) ( )堂 權斗ㅇ ∼

을 년 숙종 에 지금의 자리로 이건 하였다고 한다 권두익은 유곡리에 처음1708 ( 34) ( ) .建

터를 잡은 충재 권벌 의 대손으로 송암정 앞에 살고 있다가 지( ) ( , 1478-1548) 5權

나가던 고승이 이 집 터는 여가 아니다 울로 위로 올라가라 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 ( ) ”

다고 한다 당시 음력 월에 터를 닦을 때 아침에 올라와보니 다른 곳은 눈이 내리지 않. 5

았는데 집터에만 눈이 하얗게 내려 있어 상스러운 징조로 여겨 집을 짓고 당호를 서설‘

당 이라 하였다( )’ .堂

서설당은 봉화읍 유곡리의 자연마을인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두고ㅇ

있는 배산임수형의 좌향을 하고 있다 서설당은 마을 집 전체가 이러한 배산임수형의 집.

터이고 그중에서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서설당의 특징 중 하나는 담장이 없는 것인데 종손 권우붕 씨의 말에 따르면 윗, ( ,)權ㅇ

대 어른들부터 이 집터는 담이 있으면 좋지 않았고 하여 담을 두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러한 이유로 사당 앞에 시각적으로 차폐하기 위해 전면에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서설당 권두익은 안동 권씨 계파 가운데 복야공파로 안동 북후면 도촌리 에서 태어나15 ( )ㅇ

유곡리로 이거한 권벌의 후손이다 권벌은 년 연산군 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92 ( 2) 1507

년 중종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료의 길을 걸어 면서 사헌부 지평 이조정랑 승정원 동( 2) . , ,

부승지 도승지 등 거쳐 년 예조참판에 제수되었으나 당시 훈구파와 사림파가 반, , 1519 ,

목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병을 핑계로 삼척부사로 자청하여 나갔으나 기묘사회에 연루되,

어 파직되었다 그가 낙향하여 자리 잡은 곳이 어머니 파평윤씨 묘소가 있는 안동부 내.

성현의 유곡 이다 유곡은 지금의 서설당이 있는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로 흔히 닭( ) . ‘谷

실마을 이라 하며 권벌의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다 권벌의 호는 충재 훤정 송정이’ , . · ·

라하고 자는 중허라고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 하는 권벌의 호는 충재로 유곡리 안, ‘ ’

동 권씨는 충재의 후손들인 셈이다 권벌의 후손들은 유곡리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방.

에 많이 거주 하며 안동 권씨 충재파에 속하고 그가 두 아들을 두어 장남은 동보이고, , ,

차남은 동미이다 이들은 각가 동보계와 동미계로 분파된다, .

서설당 권두익은 충재 권벌의 세손이고 권벌의 차남 동미계 이다 권두익의 고6 , ( ) .東 系ㅇ

조부 권동미 는 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용궁현감을 지냈다( , 1525-1585) 1508 , .權東

그는 혼인을 봉화금씨의 딸과 하였는데 그의 처된 사람이 키가 커서 시집올 때 안방문,

을 떼고 들어 왔다고 전한다 송암정 옆에 오늘날 서설당을 처음 지을 때 안방문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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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보다 크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전하기도 한다.

증조부 권채 는 의령현감을 지냈고 그의 부친 권동미가 신탄강변에 지( , 1557-1630) ,權ㅇ

은 정자인 송암정을 따서 호로 삼았다 서설당을 이건한 권두익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

고 향촌사회에서 학문을 닦았다고 한다 권두익의 후손들은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향촌사회에서 학문을 하면서 영남학파의 학맥을 이어간 사람들,

이 많다.

서설당에는 학문을 한 집안답게 많은 전적류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서설당이,ㅇ

인민군의 주재처가 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조금 남아 있었던 자료들도 년. 1998

에 모두 도난당하여 집안의 자료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 86 -

행( ) 세1

//

벌벌벌벌( 1478-1548( 1478-1548( 1478-1548( 1478-1548) 세20

동미동미동미동미( , 1525-1585)( , 1525-1585)( , 1525-1585)( , 1525-1585)東東東東 동보( )東 세22

비 집( ) 채( ) 세23

상절( ) 상신( ) 상현( ) 세24

섭( ) 세25

두한( )斗 두장( )斗 두표( )斗 두익두익두익두익( , 1651-1725)( , 1651-1725)( , 1651-1725)( , 1651-1725)斗斗斗斗 세26

도( ) 운( ) 개( )蓋 완( ) 세27

정현( )鉉 정면( ) 정모( ) 세28

사염( ) 사간( ) 세29

심도( )度 세30

재유( ) 재원( ) 세31

지하( ) 진하( ) 응하( ) 세32

회연 세33

상덕 세34

기섭( )起 화섭( ) 문섭( ) 세35

호기( )基 돈( )墩 세36

석주( )冑 세37

우붕우붕우붕우붕( , 1939 -)( , 1939 -)( , 1939 -)( , 1939 -) 세38



- 87 -

주거생활주거생활주거생활주거생활5.5.5.5.

서설당 거주공간은 대문채 안채 사랑채 등이고 사당은 본채의 우측 뒤에 자리잡고 있, , ,ㅇ

으며 정면 칸 측면 칸 반의 팔작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3 2 .

대문채는 사랑채와 자로 이루었고 부엌 고방 마굿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ㅇ

사랑채는 정면 칸 측면 칸 반으로 칸 마루방에 이어 전면에 툇마루를 둔 사랑방과 책5 2 2ㅇ

을 보관하던 책방이 있다 사랑방과 사랑방의 뒤에 현재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방 뒤에 고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채는 안마을을 향해 전면이 개방된 정면 칸 측면 칸의 규모로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3 2ㅇ

은 상방 부엌 고방을 사랑채와 연결하였고 우측은 대청에 붙은 고방과 안방 부엌이 대, , , ,

문채와 연결되어 있다 서설당의 거주공간은 이용과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설당 배치평면도

대문채(1)

대문채는 년 종손 권우붕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마굿간과 고방의 벽을 터서 일부2004ㅇ

는 헛간으로 외양간 일부와 방에 화장실과 입식부엌을 봉화군청에 신청하여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종손이 내려와 살려고 하니 부엌과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과 함께 명절에 서울의 자녀ㅇ

들이 내려왔을 때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 내부시설을 변경하였다 개조하기 전의 고방.

은 과방 이라 하여 집안에 결혼 또는 제사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보관하던 방으‘ ’

로 사용하였으며 조모 생존시 누에를 키우던 잠실로도 이용되었다, .

사랑채(2)

사랑채는 사랑방 책방 마루방 등이 있다 현재 사랑방은 종손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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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년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부친이 사용하였다2004 .

사랑채에 자리잡은 책방은 마루방과 사랑방 사이에 있으며 전까지 책이 가득하였, 6.25ㅇ

으나 인민군이 들어와 책을 불을 놓아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이 후 관리 소홀로 도난

을 당하였다 현재 내부에 책은 없으며 소파만 놓여있다. , .

서설당으로 들어서는 입구가 현재는 사랑채에서 우측으로 나 있으나 년 전에는 사랑40ㅇ

채 정면 민가 좌측으로 서설당 주 진입로였다 예전 진입로와 마당이 만나는 곳에 우물.

이 있었으나 언제인지 모르는지만 옛날에 하인이 빠져죽어 묻고는 없어졌다고 한다.

사랑채는 집에 상이 나면 빈소를 차리기도 하였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책방에 빈소를.ㅇ

차리고 사랑채 칸 너비만큼 여막을 쳤다 여막은 년 상이 끝나면 한칸으로 줄이고. 3 3

개월 후 담제를 지내고 나서 철거하였다 년 상을 치루면 매일 빈소에 아침 저녁으로. 3 ,

생전과 같이 음식을 올렸으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제를 지냈다, .

길사는 남자가 죽었을 때 날을 잡아 지내는 것으로 안대청마루에 대조의 위패를 모시4ㅇ

고 제를 지낸다 길사를 지내면 대조의 위패를 묘에 묻는 조매제사를 지내고 묘사로. 4

올린다 부인이 남자보다 먼저 죽으면 사당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는 위.

패 대신 지방을 써서 지낸다.

안채(3)

안채는 년 전 조부가 돌아가신 후 안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명절 때나 자식40 ,ㅇ

들이 내려오면 사용하고 있다 안방은 권우붕의 부친이 년 전에 내려온 후 기존의. 40

재래식 부엌이 사용하기 불편하여 입식 부엌을 들여놓아 사용하였다.

안방에 붙어있는 고방은 살림에 필요한 그릇과 항아리 등의 살림살이가 바닥과 선반에ㅇ

올려져 있으며 용단지도 이곳에 있다, .

상방은 안대청 우측에 있는 방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적당한ㅇ

시기에 집안의 살림권으로 물려주고 상방으로 옮겨 거주한다 집안에 아들이 결혼하면.

상방에 신방을 차렸으며 권우붕이 결혼 전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고모들이 상방에,

거주하였다 이 후 고모들이 결혼 후에는 부친이 서울에서 귀향한 후 조모님이 상방에.

거주하고 모친이 안방에 거주하였다 권우붕도 신방을 상방에 차렸으나 서울에서 직장, .

생활을 하는 관계로 짧은 기간동안 거주하였다 현재 상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고 살.

림살이를 보관하고 있다.

안마당의 우물은 년 전에 조모님이 안마당 장독대 옆에 지하수를 파서 만들어 사용50ㅇ

하다 권우붕이 귀향한 후 묻고 상수도를 산밑에 만들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디딜방아가 있던 방앗간이 안채 외부인 안방 옆에 있었으며 이 디딜방아는 동네에 하ㅇ

나 밖에 없던 것으로 동네 사람들이 곡식을 찧기 위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사당(4)

서설당의 대조 선조의 위패를 모셔두고 있으며 대조 이상인 대조 위의 선조를 모4 , 4 5ㅇ

신공간인 강당이 사당 옆에 있었으나 년 전에 부친이 없앴다40 .

사당 우측에 공서와 강당이라 불리는 일자형의 건물이 있었는데 공서는 하인들이 거‘ ’ ‘ ’ㅇ

주하는 곳으로 대 하인들이 집을 나간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며 강당은 사당6.25 ,

우측에 있던 초가로 대조 위 선조의 위패를 모시던 곳으로 명절제사 때는 강당에 먼4

저 차례를 지내고 사당을 지냈다 년 전에 부친이 내려오면서 없애고 위패는 선조의. 40



- 89 -

해당 묘에 묻는 조매제사를 지냈다 사당의 전면에 대나무 숲이 있어 밖에서는 사당이.

지붕만이 보이는데 이는 서설당에 외부와 구별짓는 담이 없는 관계로 사당의 시각적

차단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당에 모셔진 선조의 위패는 위로 고조부 내외 위 증조부 내외 위 조부10 3 , 2 ,ㅇ

내외 위 부친 내외 위 등이다2 , 3 .

종가의 의례종가의 의례종가의 의례종가의 의례6.6.6.6.

제례1)

서설당의 제례는 대봉사 하는 기제사와 명절제사가 있다 기제사는 안대청에서 지내4 .ㅇ

며 자정이 지나야 지내서 권우붕씨가 어렸을 때는 제사를 지낼 때면 졸기도 하였다, .

명절제사는 여자가 참석을 못하며 기제사만 여자가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기제, .

사라도 종가라 하여 친척 명 정도가 참석한다 초헌은 종손 아헌은 동생이나 참석20 . ,

친척 중 연장자가 올리며 종헌은 사위나 촌수가 먼 친척이 올린다 축문은 조부와 부, .

친만 쓴다 기제사는 년전부터 서울 아들집에서 지내고 명절제사는 종택 사당에서. 5 ,

올린다.

사당에서 지내는 제례는 설과 추석 명절 차례로 설은 음력 월 일 추석은 여년 전1 1 , 10ㅇ

까지 음력 월 일 중양절에 중기차례라 하여 지냈다고 한다 이는 겨울이 길고 추운9 9 ‘ ’ .

경북 북부 지방의 기후가 다른 지역과 달리 음력 월 일 추석 때 햇곡식이 나지 않8 15

고 중양절이 되어야 햇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중기차례는 년 전. ‘ ’ 10

까지 유지되다 지금과 같이 추석 때 차례를 지내는 것을 바뀌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일 전에 가족이 모여 제물을 준비하는데 서설당을 비롯한 봉2~3ㅇ

화 안동 권씨 집안의 제물의 특징은 가지의 다양한 한과를 만들어 올리는 것과 시3~5

루떡을 올리지 않는 것이다 이 중 시루떡을 올리지 않는 것에 관해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권우붕씨에 의하면,

시루떡은 전설이 있는데 우리 종가가 전설이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다실 닭실 에서“ ... , ( )

종가에서 큰 제사 불천위 를 지내는데 아래 윗 동네 다 모였는( ) ,

데 어른들이 한 명이 모였는데 종이 시루떡을 하는데 생전 시루떡이 되지 않는거야 상방 어른들200 .

이 소리가 뻥뻥 나고 잔소리가 나지 떡이 왜 안되나 하고 시루떡을 하던 종이 떡이 익지 않아 다급한,

맘에 자진을 해서 이 후로 어른들이 시루떡을 하지 말라 했지 그래서 불천위 지낼 때 가 보면 절편을,

해서 주욱 쌓서 올리지 우리 집도 그래서 시루떡 대신 절편을 해서 올리지... .”

이러한 이야기가 있은 후 지금까지 유곡리 안동 권씨 후손의 집에서 지내는 모든 제례ㅇ

에는 시루떡을 올리지 않고 절편을 대신 올리고 있다 떡과 함께 한과는 권우붕씨가.

살 무렵인 조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 명절제사와 혼례 등의 큰 행사가 있으면 빠짐20

없이 하던 중요 음식이었다 설에는 만두가 들어간 떡국을 올리며 추석에는 송편을 올. ,

리는데 밥그릇에 절편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송편을 올려 제상에 올린다 이 외에 명태. ,

상어 방어 문어 돼지고기 소고기 조기 닭 밤 대추 곶감 사과 배 배추전 무전, , , , , , , , , , , , , ,

면 국수 포 등을 올린다 서설당에서의 포는 변포라 하여 과일 옆에 놓는데 이는 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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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리 안동권씨 충재공파 집안과 퇴계집안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퇴계집안은 중포라. ‘ ’

하여 제상의 가운데 놓는 것으로 두 집안의 제상 차림에 차이가 있다.

사당에서 지내는 명절 제사가 되면 종손 가족을 포함하여 인근 친척들이 참석하는데ㅇ

명 가량이 참석한다 사당제사는 기제사와 달리 종손이 단잔을 올리고 축이 없15~30 .

이 지낸다.

가정신앙2)

서설당에서 있었던 가정의 고사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에 대한 고사 등이 있다, , .ㅇ

종손의 모친이 살아계실 때까지 모셨지만 현재 성주고사를 지내던 성주단지는 안방과,

고방 사이에 있으며 용단지는 고방 안에 있다, .

성주고사는 성주날인 음력 월 일경에 지냈으며 밤 대추 곶감 명태포 감주 백설3 20 , , , , , ,ㅇ

기를 상에 차려 성주독 앞에 놓고 안주인이 주제하여 지냈다.

칠성고사는 음력 월 초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설당 뒷산으로 향해 성주단지 위에2ㅇ

샘물을 떠다 놓고 매일 아침에 집과 가족을 위해 고사를 지냈다.

용단지는 안방과 대청 사이 고방 내부에 있으며 매년 가을 중기 중양절 때 추수를 하, ( )ㅇ

고 나면 햅쌀을 갈아 넣고 간단한 고사를 지냈다 집안에서는 예부터 용단지에 쌀이. “

비면 그 해 농사가 안 된다 라는 말이 구전되고 있다” .

살림살이살림살이살림살이살림살이7.7.7.7.

ㅇ 서설당의 살림살이를 보관하는 곳은 안채 고방과 안방과 대청 사이에 있는 고방으로

두곳의 고방에 쌀 뒤주를 비롯한 옹기와 각종 살림살이가 있다 안마당에 있는 장독대.

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각종 장류를 보관하는 옹기가 놓여져 있다, , .

안채 상방 옆 안채에서 사당으로 드나드는 중문 곁에 잠망 이 있는데 이 잠망은( )ㅇ

조모님이 생존하던 시절에 옷감을 마련하기 위해 누에를 키우던 것으로 대문채 고방을

잠실로 사용하여 누에를 키워 실을 뽑아 옷을 지어 입었다.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8.8.8.8.

ㅇ 서설당은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 의 둘째 아들( , 1478-1548)權

동미 의 대손 권두익 이 년 이건한 것으( , 1525-1585) 4 ( , 1651 1725) 1708東 權斗 ∼

로 알려져 있지만 그와 관련한 근거 자료는 없다 하지만 권두익이 생존한 시기를 보, . ,

면 여년이 된 종택이며 전통적인 주거공간과 가족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전통적인300 , .

대가족제도가 없어지면서 과거와 같이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과 의,

례생활 등을 엿 볼 수 있는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종손 권우붕은 전통적인 주거공간 이용에 관한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어 전통적인ㅇ

생활을 한 그의 아버지 시대의 주거공간의 이용에서 현재까지의 변화를 볼 있다.

종가의 중요한 의례인 제례는 대봉사와 묘사가 있으며 사당에 대조까지 위패를 봉4 , 4ㅇ

안하고 있다 특히 제례음식으로 시루떡을 하지 않고 절편을 시용하는 이유에 대한 이.

야기가 집안에서 전하고 있기도 한다 특히 설에는 만두가 들어간 떡국을 올리는데 전. ,

통적인 제례에서 남부지역에서는 떡국을 북부지역은 만두국 올리는 중간지대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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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음식이 있다.

서설당에서는 과거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에 고사 등을 종손의 모친이 살아계실, ,ㅇ

때까지 모셨다고 한다 하지만 성주고사를 지내던 성주독 용단지 등은 그대로 보관. , , ,

되어 있다 이외에 집안에 전통적인 살림살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설당은 역사 문화적인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민속관련 유 무형의자료· ·ㅇ

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역사성 학술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종가에서 많이 모시는 불천위 제사가 없다는 점 많은 고문서들이 분실 된. , ,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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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1.1.1.1. 한국건축사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 ,ㅇㅇㅇ

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문화재 종류2. :2. :2. :2.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문화재 명칭 봉화 서설당3. :3. :3. :3. : ( )堂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토일길: 124-12ㅇ

창건과 변천창건과 변천창건과 변천창건과 변천4.4.4.4.

ㅇ 봉화 서설당은 뒤쪽의 산을 등지고 앞쪽에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남향을 하여 위치하

고 있다 최초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는데 즉 충재 권벌. , ( , 1478權 ～

의 세손인 권두익 이 숙종 년인 년에 현재의 위치에1548) 6 ( , 1651 1725) 34 1708權斗 ～

건립하였다는 것과 권두익이 당초 현재의 송암정 앞에 건립 하고 그 이후 어느( )

시점에 이르러 오늘날의 위치로 옮겼다는 것 이밖에 권동미 라는 인물이 송암, ( )權東

정 앞에 최초로 가옥을 건립하였으며 그 후 숙종 년인 년에 권두익에 의해 현재34 1708

의 위치로 이건 하였다는 것 등으로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략 상한연대를( )建

세기 초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18 .

서설당은 전체적인 공간구성 방법 및 세부적인 가공수법 등에서 세기의 시대적 특성18ㅇ

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본채 안채 사랑채 와 사당을 포함한 일곽을( , )

년 월 일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호로 지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1993 11 30 104

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안채와 사랑채에 대한 연목교체 및 번와, .

등의 보수공사가 있어 왔고 또한 대문간채 배면에 조적조로 쌓은 보일러실을 증축하고

안채 좌측면에 정면 칸 측면 칸의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로 인2 , 1

해 다소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현 소유자가 거주 관리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원형, ,

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구조 및 양식건축구조 및 양식건축구조 및 양식건축구조 및 양식5.5.5.5.

ㅇ 조선시대 양반주택 내 유교적 종법 질서체계를 구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다 그 중 남녀유별에 따른 내외의 구분은 중요한 건축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내외. ,

구분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내외담 내외문의 설치를 통한 시각적인 차단에서부터 안채,

와 사랑채 공간을 분리하는 가옥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징과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배치방법,

을 보이게 되는데 서설당이 위치한 봉화지역은 안채와 사랑채 익랑채 중문채 등이 안, ,

마당을 중심으로 완연한 자형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서설당의 경우 안마당‘ ’ . ,ㅁ

을 중심으로 안채와 좌우익랑이 자형으로 배치되고 그 전면에 자형으로 연결된‘ ’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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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와 중문채가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중문채에 설치‘ ’ .ㅁ

된 통래칸을 통해 안채 안마당 로의 출입이 이루어지므로 통래칸이 안채와 정면으로 마( )

주하게 되나 안채 마당을 사랑 마당보다 높게 축조하여 시선을 차단함으로서 내외를

구분하였다.

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본채와의 사이에‘ ’ㅇ ㅁ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하였다 안채는 정.

면 칸 측면 칸의 량가로 가운데 대청 정면 칸 측면 칸 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 상6 × 2 5 ( 3 × 2 ) ,

방 고방이 위치하고 있으며 안방과 상방 전면에는 부엌을 두어 익랑채와 연접시켰다, .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형 가옥의 경우 대청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보편‘ ’ㅁ

적인데 반해 서설당의 경우에는 안채 중앙에 대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점,

이라 할 수 있다 대청과 고방 전면에는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진입방향.

에서 볼 때 직각 방향으로 귀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방 전면에 있는 마루

는 이와 달리 수평 방향으로 귀틀을 놓은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년에 건립된 영주 괴헌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 호 의 안채와 사랑채에1779 ‘ ( 262 )’

서도 볼 수 있다 지붕가구는 량 구조로 통칸으로 구성된 대청 상부에는 대들보가 통. 5

보로 사용되었지만 좌 우측 방으로 구성된 부분에서는 가운데 기둥 의 상부에서, ( )

전 후의 보가 맞보로 설치되어 있다 좌우익랑은 모두 정면 칸 측면 칸의 량가로, . 3 × 1 3

안채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게 놓여 있으며 좌익랑은 방과 부엌 안방부엌 으로( )

구성되며 방은 안채의 안방과 벽을 터서 사용하고 부엌 상부에는 다락을 설치하여 안

방에서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우익랑 역시 방과 부엌 상방부엌 으로 구성되어 있으. ( )

며 부엌 상부에는 상방으로 통하는 다락을 설치하다 중문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중문.

채 우측으로는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다 중문채는 부엌 방 헛간으로 구성되며 부엌은, . , ,

좌익사보다 칸 내밀어 배치하고 배면에 판문을 설치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사1 .

랑채는 중문의 우측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문채 보다 기단을 높게 처리하여 위계를

표현하였다 자형 주택의 경우 흔히 사랑채와 중문의 위치에 따라 가운데 중문을. ‘ ’ ‘ㅁ

두고 사랑채가 좌측에 위치하는 경우 가운데 중문을 두고 사랑채가 우측에 위치하는’, ‘

경우 중문을 측면에 두고 사랑채가 정면에 위치하는 경우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 ’

이러한 사랑채의 위치는 사당의 배치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는 정면. 5

칸 측면 칸의 량가로 우측에는 정면 칸 측면 칸은 통칸의 사랑대청이 위치하고 있× 2 5 2 , 2

으며 서측에는 정면 칸의 사랑방 앞에는 반칸 규모의 툇마루를 두었다 툇마루 전면과, 3 .

사랑대청의 전후면 우측면에는 헌함을 둘렀다 사랑대청의 천정은 우물천정이며 사랑, . ,

방 전면의 툇마루 상부에는 우물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지붕가구는 량 구조로 하나의. 5

대들보가 전면의 퇴칸까지 통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들보 상부에는 충량을 놓고 상부

의 외기를 받치고 있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으로 하여금 종도리를 받고 있지만 충량. ,

위에서는 살미첨차 형태의 포대공을 사용하여 외기를 받고 있다 사당은 전면에 퇴칸이.

있는 정면 칸 측면 칸 규모로 본채의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지붕가구는 량가로3 × 3 . 5

대들보와 전면의 툇보가 내부 고주의 몸통에서 맞보형식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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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본채와의 영역의 구분을 위해 설치한 토석담을 제외하고는 사당.

을 위한 별도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정면 어칸에는 쌍.

여닫이 세살청판문을 달고 양 퇴칸에는 외여닫이 세살청판문을 설치하였으며 정면의,

외진주 상부에는 익공형식의 출목 공포를 설치하였고 배면에는 몰익공형태로 장식하1

였다 지붕가구는 특이한 건축구조를 보이는데 지붕의 외부 형태로만 보아서는 팔작지.

붕으로 형태로 보이나 외기를 내부가 아닌 외부 처마 아래에서 구성하고 왕지를 짜서,

추녀를 걸었으며 그 아래에는 별도의 보조기둥과 활주를 놓아 이들을 받치게 하고 있

는 등 일반적인 팔작지붕의 구성방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외기 상부는. ,

소위 순각판을 설치하여 추녀의 뒷부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결구되어 있는지에 대,

해서는 확인 할 수 없어 이것이 건립당시 원형인지 아니면 후에 변경 맞배지붕 팔작( →

지붕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 소유자의 증언과 보수공사 이력에)

의하면 지붕가구에 대한 해체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정 가치지정 가치지정 가치지정 가치6.6.6.6.

ㅇ 봉화 서설당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전체적인 가옥의 구성방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한연대를 세기 초기로 볼 수 있다18 .

서설당의 본채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역적 토착성으로 보이는 완연한 자형의 구성방ㅇ ㅁ

식을 보이나 자의 구성방식 및 안채 내 대청의 위치 등에 있어서 봉화지역을 중심으ㅁ

로 그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청에 설치하는 우물마루의 경우 통상 진입방향에서 볼 때 직각 방향으로 귀틀,ㅇ

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설당 안채의 대청과 고방 전면에는 우물마루는 이와

달리 수평 방향으로 귀틀을 놓은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당의 경우 팔작지붕을 구성하는 방법에서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데 소위 외기를 내부,ㅇ

가 아닌 외부 처마 아래에서 구성하고 왕지를 짜서 추녀를 걸었으며 그 아래에는 별도

의 보조기둥과 활주를 놓아 이들을 받치게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팔작지붕의 구성

방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건립당시 원형인지 아니면 후에 변경 맞. , (

배지붕 팔작지붕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

순히 변형된 으로서만 볼 수 없으므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설당은 전체적인 공간구성 방법 및 세부적인 가공수법 등에서 세기의18ㅇ

시대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년 월 일 경상북도 민속문1993 11 30

화재 제 호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대규모의 변형 훼손 없이 보존관리되어 오고 있어104 ,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이질적인 재. ,

료로 증축된 시설 보일러실 등 에 대해서는 원형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 )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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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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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당 초 변 경

탄 산 리 산

69-1
시드스프레이 녹생토(t=7cm):541 ,㎡

탄산리64-1

65-1∼

산성옹벽-2
L=56.24m
(H=1.5 5.5m)∼

녹생토(t=10cm):299 ,㎡

조경석쌓기(H=3.0m)

탄산리 580-2

580-1∼

산성옹벽-1
L=50.80m
(H=1.8 5.8m)∼

녹생토(t=7cm):295 ,㎡

조경석쌓기(H=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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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규모

도고문화

광장

광장 주차장 이동식2,623 ( ,㎡

화장실 개소 등 설치1 )

문화올레길
황토포장 B=1.5m, L=153m,

T=25cm

마을도로

확장정비

콘크리트포장 L=625m, B=4∼

6m, T=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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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

층수 높이 세대수/ /

동101
지상 층15

841.6311㎡
(9,173.4741 )㎡

지상 층15 /49.8m /84

동102
지상 층15

869,3964㎡
(9,579.9544 )㎡

지상 층15 /48.3m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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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복리시설

184.8㎡
(369.6 )㎡

경비실 등 57.75㎡
(51.75 )㎡

계단등
-

(687.5369 )㎡

합 계
1,953.5775㎡
(19,862.3154 )㎡

변경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

층수 높이 세대수/ /

동101
지상 층16

862.7106㎡
(9,314.0321 )㎡ 지상 층16 /50.2m/81

동201
지상 층17

862,7106㎡
(10,661,1183 )㎡ 지상 층17 /53.0m/94

동102
관리사무소

59,000㎡
(59,000 )㎡

동202
관리사무소

59000㎡
(59,000 )㎡

합 계 1,843,4212㎡
(20,093,1504 )㎡


